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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어 모음충돌 환경에서 출현하는 변이 양상

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고 이를 언어 화자의 내재화된 문법으로 형식

화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위해서 적형성 테스트를 실시하여 현상의 

객관적 기술을 시도하였으며 화자들의 직관을 직접적으로 포착하고

자 하였다. 

모음충돌 회피 현상은 모음으로 끝나는 어간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어/아’가 첨가되는 용언 활용에서 생산적으로 발생한다. 어간

말 모음이 /e/인 경우, 어미 탈락(‘떼+어→떼’), 활음삽입(‘떼+어→떼

여’)이 수의적으로 적용되며, 모음충돌 유지(‘떼+어→떼어’) 형태도 

가능하다.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 활음화(‘두+어→둬’), 활음

삽입(‘기+어→기여’), 모음충돌 유지(‘꼬+아→꼬아’) 형태 등이 나타난

다. 이에 더하여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에는 /u/-탈락형(‘나누+어→

나너’), /u/-축약형(‘주+어→조’)도 보고되었다. 

이러한 한국어 모음충돌회피 현상에 대한 기존 연구 대부분은 어

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등을 기준으로 모음충돌 회피 현

상의 출현 환경과 출현 빈도를 기술하였다. 그러나 그 기술은 개인

의 직관에 의존하는 바 완전히 일치하지 않으며, 개별 현상의 발생

에 초점을 두어 화자들이 변이 양상 전반에 대해 보이는 직관을 포

착하지 못했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적형성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어간말 모음의 종류

와 어간 음절수 요인을 함께 고려하여 다양한 실험 어휘를 선정하고 

발생 가능한 변이형으로 실험 자극을 구성하였다.  

실험 결과 수의적인 현상 사이에서도 실험 참가자의 적형성 판단

에서 차이가 났으며, 이 차이에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어간말 모음 /e/인 경우, 이어 나오는 어

미의 모음 /V/ 탈락이 가장 선호되었고 그 다음 모음충돌 유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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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활음삽입 형태의 순서로 선호되었다.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

에는 활음화형, 모음충돌 유지형, 활음삽입형 순서로 적형성 점수가 

높았다. 모음충돌 유지와 활음삽입 형태의 적형성은 어간말 모음 /i/

인 경우에만 어간 음절수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다만, 활음화 형태

의 적형성은 모음 /i, u/ 모두 단음절 어간보다 2음절 어간인 경우에 

더 높았으나, /u/가 /i/보다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덜 받았다. 이에 더

하여 활음화가 선호되는 음운 환경에서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에 

대한 적형성이 낮았다. 또한 /u/인 경우에만 어간말 모음이 탈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어휘 예외적으로 활음화가 제한되거나 /u/-모음 축

약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어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 대한 화자의 

점진적인 직관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 통계적 최적성 

이론(Stochastic Optimality Theory)을 채택하였다. 우선 다양한 실현형

의 발생 및 직관을 포착하기 위해, 모음 연쇄를 회피하는 제약(*VV), 

음절두음이 있을 때 활음화를 막는 제약(*CG), 모음 연쇄의 변화를 

막는 제약(IDENT(syllabic), DEP(ROOT), MAX-/V/)을 도입하였다. 발생 

요인에 따라 이 제약들을 세분화하였으며 제약들 간의 가변적인 위

계를 세워 변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점진적 학습 연산자

(Gradual Learning Algorithm)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위계값(ranking 

value)을 포함한 통계적 문법을 구현할 수 있었다. 

주요어 : 변이, 모음충돌 회피, 활음화, 활음삽입, 통계적 최적성 이론

학  번 : 2009-2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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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변이(variation)’란 동일한 음운론적 환경에서 복수의 음운 형태가 발생하

는 현상을 일컫는다. 최근 연구들은 변이 현상을 우연히 출현하는 현상이

나 예외적인 현상으로 취급하지 않고, 체계적인 발생 경향성에 주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변이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형식적으로 구현하는 문

제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Reynolds 1994, Anttila 1997, Hayes 2000, 

Boersma and Hayes 2001, Hayes and Londe 2006, Pierrehumbert 2006, 

Coetzee and Pater 2011).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본고는 한국어 모음충돌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이 

현상에 대해 다루고자 한다. 한국어에서는 모음충돌 회피 현상이 음운 환

경에 따라 필수적 또는 수의적으로 실현되어 대표적인 변이 현상으로 받아

들여졌다(기세관 1984, 유재원 1985, 고광모 1991, Lee 1993, 송철의 1995, 

Lee 1997, Kang 1998, Kang 1999a, 1999b, 하세경 2000, Kim 2000, 유필재 

2001, Lee 2001, 이진호 2005).  

특히 기존 연구는 모음충돌이 생산적으로 해소되는 용언 활용 환경에 주

목하였다. 어간말 모음에 ‘-V/a(-어/아)’로 시작하는 어미가 첨가될 때, 여러 

회피 유형이 발생한다. 어간말 모음이 /È/인 경우 /È/가 필수적으로 탈락한

다. 한편, /i, o, u, e/인 경우 모음충돌이 여러 유형으로 해소된다. 회피 유

형은 활음화, 활음삽입, 탈락 또는 축약으로 구분된다. 기존 연구들은 이 

회피 현상을 어간말 모음에 따라 분류하였고, 이를 간략히 정리하면 (1)과 

같다. 

(1) 용언 활용상 발생하는 모음충돌 회피 제 양상

a. 어간말 모음 = È 

  탈락: È-V → V 예) t’È-V → t’V 뜨-어 → 떠

b. 어간말 모음 = e

  탈락: e-V → e 예) t’e-V → t’e 떼-어 → 떼

  삽입: e-V → eyV 예) t’e-V → t’eyV 떼-어 → 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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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어간말 모음 =  i, o, u 

i. 활음화

  i-V → yV 예) k’i-V → k’yV 끼-어 → 껴

  u-V → wV 예) cu-V → cwV 주-어 → 줘

ii. 활음삽입 

  i-V → iyV 예) k’i-V → k’iyV 끼-어 → 끼여

  o-a → owa 예) po-a → powa 보-아 → 보와

그런데 모음충돌이 수의적으로 해소되는 세부 양상에 대해서는 기존 연

구들의 기술이 일치하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서는 발생 환경 및 발생 빈도

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어간말 모음의 종류뿐만 아니라 어간 음절수, 어간

말 모음의 음장 등의 요인이 추가적으로 고려되었다. 그러나 저자마다 직

관이 달랐으며 발생 경향을 충분히 보일 수 있는 양적 정보도 부족하였다. 

이 때문에 모음충돌 회피에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

려웠으며 모음충돌 회피의 제 양상을 체계적으로 포착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어 모음충돌 환경에서 출현

하는 변이 양상을 체계적,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이 결과를 언어 화자의 내

재화된 문법으로 형식화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적형성 점수

(well-formedness rating)’라는 일관적인 기준을 도입하여 종합적인 실험을 시

도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언급한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요인

을 고려하여 실험 어휘를 구성하고 이들을 발생 가능한 변이형으로 활용하

여 여러 화자들에게 제시하였다. 

본고에서는 이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모음충돌이 음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방식을 따라 해소된다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우선, 어간말 모음 

/i, o, u, e/인 경우 변이형에 따라 적형성이 달라 단순히 산발적인 변이가 

아님을 알 수 있다. 또한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 각 변이형에 대한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구체적으로 보인다. 이에 더

하여 발생 환경이 불분명했던 삽입, 탈락, 축약 양상을 파악하고, 어휘 개

별적인 양상도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화자들의 점진적인 직관을 제시하고, 형식적인 분석을 시도한

다. 그 분석틀로서 통계적 최적성 이론(Stochastic Optimality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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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ersma and Hayes 2001, Boersma 2003, Hayes and Londe 2006)을 채택하여 

양적인 정보에 기반한 가변적인 위계를 세우고자 한다. 먼저, 모음 연쇄를 

회피하는 제약(*VV), 음절두음이 있을 때 활음화를 막는 제약(*CG), 모음 

연쇄의 변화를 막는 제약(IDENT(syllabic), DEP(ROOT), MAX-/V/) 등의 상호 

작용으로 다양한 실현형을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각 현상에 미치는 어간

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제약에 대한 세분화

를 시도한다. 그리고 점진적 학습 연산자(Gradual Learning Algorithm)를 적

용하여, 각 제약에 대한 실제 위계값(ranking value)을 부여하고 통계적인 

문법을 구현할 것이다.

본고의 전개는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발생 환경과 발생 빈도를 정리하고, 기술상의 한계를 지적할 

것이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3장에서는 적형성 실험 설계를 소개

한다. 4장에서는 모음충돌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이 현상에 대해 화자들의 

직관을 보고하고자 한다. 이 적형성 조사로 드러난 화자들의 직관을 5장에

서 통계적 최적성 이론을 통해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 이상의 

논의를 요약하고 추후 연구의 방향에 대해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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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연구

  

이 장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모음충돌 회피 현상 중 활음화, 활음

삽입, 축약 및 탈락을 정리하도록 하겠다. 기존 연구에서 보고한 각 현상의 

발생 환경과 그에 따른 발생 빈도를 비교하여 견해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확인할 것이다.

2.1. 활음화

활음화는 /i, o, u/로 끝나는 어간이 ‘-V/a’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활

용할 때, /i/는 /y/로, /o, u/는 /w/로 교체되는 현상이다. 음절두음 조건에 따

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와 수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나뉜다는 것

이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수의적인 활음화는 발화 유

형의 영향을 받아 일상 발화(casual speech)에서 나타난다는 것이 일부 연구

에서 언급되었다(Kang 1998, Kang 1999a, 1999b, Kim 2000, Yun 2004). 나

아가 다른 연구에서는 수의적 활음화 실현에 대해 발화 유형뿐만 아니라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와 같은 음운론적 요인이 고려되었고 

이에 따른 상대적인 발생 빈도 차이도 보고되었다(기세관 1984, 유재원 

1985, 고광모 1991, 송철의 1995, 유필재 2001, 이진호 2005). 

우선, 활음화의 필수적 발생은 어간말 음절두음이 없는 경우와 음절두음

이 있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의 예에서 보듯, 음절두음이 없는 

어간말 모음인 경우, 활음화가 필수적으로 일어난다.   

(2) 필수적 활음화

o-a → wa  *oa 오-아 → 와 *오아

s’au-V → s’awV *s’auV 싸우-어 → 싸워 *싸우어 

moi-V → moyV *moiV 모이-어 → 모여 *모이어

그러나 ‘(머리에) 이-’라는 어휘의 경우, 어간말 음절두음이 없지만 활음

화가 수의적으로 일어난다고도 기술되고, 활음화가 발생하지 않고 모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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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 유지되는 것도 언급된다. 이 어휘에 대한 기존 연구의 관찰을 정리하

면 (3)과 같다.

(3) ‘(머리에) 이-’의 활음화 

a. 필수적

i-V → 000yV       *iV *iyV 이-어 → 여 *이어 *이여

  (기세관 1984,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정연찬 1997, Kim 2000, 유필재 2001)

b. 수의적 i-V  →  yV ~ iV 이-어  →  여 ~ 이어

(고광모 1991, Kang 1999a, Lee 2001)

c. 발생 제한 i-V  →  iV  *yV  이-어 →  이어 *여

        (허웅 1985: 300)

음절두음이 /c, c’, ch/이고 어간말 모음이 /i/ 인 경우에도 활음화가 필수

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이 대부분 기존 연구의 일치된 견해이다. 다만 

Yun(2004)은 ‘chi-(除, run over)’와 ‘chi-(打, hit)’의 활음화 발생 정도를 구분

하여 ‘트럭이 사람을 치다(run over)’의 경우 활음화가 수의적으로 발생한다

고 언급한다. 

(4) ‘지-, 찌-, 치-’의 활음화 

a. ci-V → cV *cyV *ciV *ciyV 지-어 → 져

  예) 경기에서 져.

b. c’i-V → c’V *c’yV *c’iV *c’iyV 찌-어 → 쪄

  예) 떡을 쪄.

c. chi-V → chV *chyV *chiV   *chiyV 치-어 → 쳐

  예) 피아노를 쳐.

한 가지 지적할 점은 위 (4)의 실제 실현형에서 활음이 발화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일부 연구(엄태수 1996, Kim 2000)는 이를 어간말 모음 /i/의 탈

락으로 기술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를 활음화

형으로 분류하였다. 다만, 도출된 활음과 음절두음의 조음 위치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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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피하기 위해 위 어휘들이 활음화된 이후 발음될 때 음성적으로 활음

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한다(기세관 1984, 고광모 1991, 송철의 

1995, Kang 1999a, 1999b, 하세경 2000, Kim 2000, 유필재 2001, Lee 2001).

일부 연구는 어간말 음절두음이 /ph/이고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또한 

위 (4)와 같이 분석하여 필수적 활음화가 발생한 후 활음이 음성적으로 탈

락된다고 본다(Sohn 1987, Kim 2000). 엄태수(1996)는 위 (4)에서 예시한 현

상을 모음 /i/ 탈락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경우도 어간말 모음 /u/ 

탈락이라고 보고 있다.

 

(5) phu-V → phV *phwV 푸-어 → 퍼  예) 국을 퍼.

어간말 음절두음이 /c, c’, ch, ph/ 이외의 자음인 경우 해당 음절이 /i, o, 

u/로 끝나면 수의적으로 활음화형이 출현한다(기세관 1984,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하세경 2000, Kim 2000, Lee 2001).

(6) 수의적 활음화 

i-V → yV ~ iV 예) k’i-V → k’yV ~ k’iV 끼-어 → 껴 ~ 끼어

u-V → wV ~ uV  예) cu-V → cwV ~ cuV  주-어 → 줘 ~ 주어

o-a → wa ~ oa 예) po-a → pwa ~ poa  보-아 → 봐 ~ 보아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활음화가 발생하는 어간말 모음 환경과 함께 

활음화형의 출현 빈도에 대해서도 연구가 있다. 다수의 연구에서 어간말 

모음의 종류, 어간의 음절수, 어간말 모음의 음장, 그리고 어휘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활음화의 발생 빈도에 차이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었다.

우선,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영향에 대한 논의를 보자. 대

다수의 연구가 모음충돌 유지형에 비해 활음화형의 음절수가 적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활음화 발생에 미치는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논의하였다. 공

통적으로 단음절 어간보다 다음절 어간에서 활음화가 빈번히 일어난다고 

기술하였다(기세관 1984, 고광모 1991, 송철의 1995, 유필재 2001). 나아가 

어간 음절수의 영향이 어간말 모음의 종류별로 그 정도가 다르다는 것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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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말 모음이 /i/인 경우 발생하는 y 활음화는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많

이 받는다. (7b)에서 보듯 다음절 어간인 경우 발생 빈도가 높고, 심지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 반면 단음절 어간인 경우 활음화의 

발생 빈도가 낮아 활음화가 전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고 기술하였다(기세관 

1984,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이호영 1996/2003, 정연찬 1997).

(7) 어간 음절수에 따른 y 활음화(기세관 1984:416–417, 14a, 14c) 

a. 단음절

끼-어 → 끼어 ~ ?껴:

띠-어 →  띠어 ~ ?뗘:

기:-어 →  기:어 ~ ?겨:

비:-어 → 비:어 ~ ?벼:

피-어 →  피어 ~ ?펴:

시-어 →  시어 ~ ?셔:

b. 다음절 

즐기-어 → 즐겨

붐비-어 → 붐벼

누비-어 → 누벼

디디-어 → 디뎌

서리-어 → 서려

  

어간말 모음이 /o, u/인 경우 발생하는 w 활음화도 y 활음화와 마찬가지

로 단음절 어간보다 다음절 어간에서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고 언급한다.  

그러나 다음절 어간인 경우라도 w 활음화가 y 활음화만큼 빈도가 높다고 

보지 않았다. 

(8) 어간 음절수에 따른 w 활음화(기세관 1984:420, 17b–c)

a. 단음절

두-어 → 두어 ~ 둬:

(돈)꾸-어 → 꾸어 ~ 꿔:

(꿈)꾸-어 → 꾸어 ~ 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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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쏘:-아 → 쏘아 ~ 쏴: 

b. 다음절

나누-어 → 나누어 ~ 나눠

가꾸-어 → 가꾸어 ~ 가꿔

어간 음절수별로 활음화 출현 양상을 비교하면 다음절 어간인 경우 w 

활음화에 비해 y 활음화가 더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단음절 어간인 경우 y 

활음화에 비해 w 활음화가 더 빈번하게 발생한다(기세관 1984, 고광모 

1991,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이호영 1996/2003). 그러나 송철의(1995)는 

2음절 이상 어간인 경우에만 w 활음화와 y 활음화의 발생 빈도 차이가 유

의미하다고 주장한다. 한편, 고광모(1991)는 단음절 어간인 경우에 국한하

여, y 활음화보다 w 활음화의 발생 빈도가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2음절 이

상 어간인 경우 y 활음화와 w 활음화 모두 발생 빈도가 높다고 기술하였

다.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에 더하여 어간말 모음의 음장도 고려된 바 있다. 김완진(1972)은 장모음인 

어간말 모음 /i/를 이완모음으로 해석하고 이 경우 활음화가 제한된다고 보

았다. 반면, 어간말 모음이 /o, u/인 경우 음장과 관계없이 활음화가 일어나

지 않는다고 언급하였다.

(9)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음장에 따른 활음화 발생 양상

a. 어간말 모음 /i/ 

i. 단음: 활음화 발생 

 이-어서 → 여서

 치(打)-어서 → 쳐서

 지-어서 → 져서

ii. 장음: 활음화 발생 제한 

 치:(除)-어서 → 치어서 

 기:-어서 → 기어서

 비:-어서 → 비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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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어간말 모음 /o, u/: 활음화 발생 제한  

고:-아서 → 고아서

꼬:-아서 → 꼬아서

꾸:-어서 → 꾸어서

주:-어서 → 주어서

보:-아서 → 보아서

다투-어 → 다투어

(김완진 1972: 290–291)

유필재(2001)도 활음화의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음장을 다

루었다. 그러나 김완진(1972)과 달리 y 활음화는 음장과 관련이 없이 수의

적으로 발생하지만, w 활음화는 단음절 어간말 모음이 장음이면 수의적으

로 일어나며 단음이면 필수적으로 일어난다고 보았다. 

(10) 어간말 모음의 음장에 따른 w 활음화 발생 양상

a. 단음인 경우: 필수적 활음화

보-아서 → 봐:서

b. 장음인 경우: 수의적 활음화

쪼:-아 → 쫘: ~ 쪼:아

  (죽을)쑤:-어라 → 쒀:라 ~ 쑤:어라

 (유필재 2001:190–191)

 

한편, 활음화의 발생 빈도에 대해 역사적 변화를 고려하는 입장도 있다. 

단음절 어간 /i/인 경우, 활음화 규칙이 적용되는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활

음화가 제한된다고 보았다(고광모 1991). 현대 한국어에서 /i/로 끝나는 어

간들 중 일부는 원래 /Èj/(의)이며 활음화 발생 환경이 아니었다. 그런데 

18~19세기 음운변화 ‘Èj > i’로 인해 어간말 모음이 /Èj/가 /i/로 변화되었고, 

활음화가 다른 어간보다 뒤늦게 적용되었다. 이와 같은 규칙 적용의 시기

적 차이로 인해 다른 어휘에 비해 /Èj/에서 비롯된 ‘기-, 띠-, 미-, 비-, 삐-, 

시-, 피-’는 활음화가 제한된다고 보았다. 나아가, 이러한 경향이 중세 국어

부터 어간말 모음이 /i/인 ‘끼-, 이-’의 활음화 발생에 영향을 끼쳐 이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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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에서도 활음화가 제한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기세관(1984)은 이와 같

은 해석을 언급하면서도 단음절 어간말 모음 /i/ 전반에 나타나는 활음화 

발생 제한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고 주장하였다. 그 근거로 고어 어휘

의 /Èj/ 표기도 일관적이지 않으며, 고어에서 ‘끼-’ 외에도 ‘피-, 띠-, 시-’가  

단모음 /i/로 표기되었지만 이들의 활음화 발생이 제한된다는 것을 제시하

였다. 이 때문에 단음절 어간에서 y 활음화가 기피되는 원인을 음운론적으

로 결정하기 어렵다고 말하며, 단음절 어간의 활음화형은 형태소 인식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이를 회피할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기세관 1984:428).

이 외에도 어휘에 따라서 활음화가 제한되거나 활음화형으로 어휘로 굳

어지는 사례를 보고한 연구가 있다. Yun(2004)는 홍재성(1997)의 『(현대) 

한국어 동사 구문 사전』에 등재된 동사 중 활음화 발생이 제한되는 어휘

를 제시하였다.1)

(11) 활음화 발생이 제한되는 어휘

a. 어간말 모음 /i/: 비-, 삐-, 피-

비-었다 *볐다  

삐-었다 *뼜다

피-었다 *폈다

 (Yun 2004:82, 1a) 

b. 어간말 모음 /o/: 쪼-

쪼-았다 *쫬다

 (Yun 2004:93, 14b)

또한, 정연찬(1997:148)은 ‘쏘아, 쏘았다’의 경우 활음화형 ‘쏴, 쐈다’의 발

생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았다. ‘ㅆ’가 겹자음(CC)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

문에 ‘쏘-’의 활음화형 ‘쏴’는 결과적으로 음절두음에 자음-자음-활음(CCw)

의 연쇄를 예측했다. 그리고 한국어 음절 구조에서 세 개의 음절두음이 허

가되지 않기 때문에 ‘쏘-’의 활음화형이 기피되는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그

러나 ‘ㅆ’를 겹자음으로 간주할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1) 다만 Yun(2004)는 빠른 발화(fast speech)에서는 활음화가 제한되지 않고, 오직 보통 발화
(normal speech)일 때에만 활음화가 제한된다고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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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음화가 제한되는 어휘뿐만 아니라 활음화가 자주 발생하는 어휘에 대

한 연구도 있었다. Lee(2001)는 어간말 모음이 /u/인 일부 어휘가 활음화가 

수의성을 잃어 항상 활음화형으로 출현한다고 보고한다.

(12) 수의성이 없는 w 활음화형

줘라, 달궈, 갈궈, 다뤄, 봐라, 돌봐 

(Lee 2001:116, 33)

이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일관적으로 어간말 모음 /i, o, u/를 활음화 발

생 환경으로 보고 있으나,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서는 그 

서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활음화 발생 빈도는 저자마다 어간말 모음의 종

류와 어간 음절수, 어간말 모음의 음장, 고어의 흔적 등 여러 요인이 고려

되었다. 또한 한 연구 안에서 포착한 요인 외에 다른 요인이 개입하고 있

을 가능성을 언급하는 경우도 많다. 특히, 단음절 y 활음화가 상대적으로 

덜 발생한다는 지적을 하면서도 다른 요인들의 개입에 대해 언급한 바 있

다. 기세관(1984:417, 각주 8)은 단음절 y 활음화라도 젊은층 구어에서는 예

외없이 발생한다고 서술하였고, 엄태수(1996:403, 각주 5)는 빈도가 높은 어

휘라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2.2. 활음삽입

모음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발생하는 또다른 현상은 활음삽입이다. 활음

삽입이란 모음과 모음 사이에 활음이 삽입되어 모음충돌이 회피되는 것을 

가리킨다. 활음삽입 현상은 활음화에 비해 부수적인 현상으로 간주되는 경

향이 있다. 발생 환경에 대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면이 있는 활음

화와 달리 발생 환경과 발생 빈도 모두 기존 연구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는

다. 

발생 환경으로는 어간말 모음 /i, o, u/뿐만 아니라 /e/도 언급되었으나, 기

존 연구의 관찰이 엇갈렸다. 발생 빈도는 어간말 모음에 따라 기술되어, /i, 

o, u/인 경우에는 활음화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에서 활음삽입이 덜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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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추정되며, /e/인 경우에는 활음삽입 발생을 인정하더라도 그 빈도가 

낮다고만 언급되었다. 

대표적인 삽입 환경은 어간말 모음 /i/의 활용이다. 다수의 기존 연구뿐만 

아니라 『표준국어대사전』에서도 어간말 모음 /i/의 활용시, y 삽입 발음

을 인정하였다(황규직·신남철 1979, 도수희 1983,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정연찬 1997, 김정태 1999, 김현 1999, Kim 2000, 유필재 2001, 강옥

미 2003, 김경아 2003, 최명옥 2004, 이진호 2005, 박유진 2010, 임석규 

2011). 그러나 이들이 주로 기술한 환경은 단음절 어간말 모음 /i/에 그쳤

다. 엄태수(1996)는 단음절 어간인 경우와 달리 다음절인 경우 y 삽입 현상

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13) y 삽입 현상(엄태수 1996)

i-V → iyV 

예) k’i-V    → k’iyV ~ k’iV        끼-어→ 끼여 ~ 끼어 

예) namki-V → namkiyV(?) ~ namkiV 남기-어→ 남기여(?) ~ 남기어 

어간말 모음 /u, o/인 경우, w 삽입이 보고된다. 그러나 w 삽입의 발생 

환경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기술된다(황규직·신남철 1979, 도수희 1983, 송

철의 1995, 엄태수 1996, 김정태 1999, 김현 1999, Kim 2000, 강옥미 2003, 

김경아 2003, 최명옥 2004, 이진호 2005, 박유진 2010, 임석규 2011). 

 

(14) w 삽입 현상  

a. u-V → uwV 

예) cu-V → cuwV ~ cuV 주-어 → 주워 ~ 주어

(Kim 2000:113, 45) 

   nanu-V → nanuwV ~ nanuV 나누-어 → 나누워 ~ 나누어   

    tathu-V → tathuwV ~ tathuV 다투-어 → 다투워 ~ 다투어 

(강옥미 2003:132)

b. o-a → owa

예) po-a → powa ~ poa 보-아 → 보와 ~ 보아  

(Kim 2000:113,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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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1999)은 어간말 모음 /o/인 경우 활음삽입 발생을 인정하나,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에 대해서는 활음삽입 발생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 근거

로 한국어 음운론에 [+원순성]-[+원순성]을 회피하는 경향과 함께 [+고음

성]-w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uwV/를 매우 꺼린다는 점을 제시하

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간 ‘굽-’이 어미 ‘-어’가 첨가되어 활용될 때 

‘구워[kuwV]’로 발음되어야 하지만, 수의적으로 w가 탈락되어 ‘구어[kuV]’가 

발음되는 예를 제시한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w 

활음삽입이 발생하더라도 오히려  w 탈락이 발생될 가능성을 제시하며, 활

음삽입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강옥미(2003)는 어간말 모음 /u/에서 활음

삽입이 발생한다는 것을 기술하고 있지만, 어간말 모음이 /o/인 경우에 대

해서는 활음삽입의 발생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에서 w 삽입보다 y 삽입을 더 빈번하게 기술하

고 있으며, 몇몇 연구들은 삽입되는 활음 y와 w를 비교하여 y 삽입 발생이 

빈번한 이유를 언급하였다. 김정태(1999)는 w와 달리 y가 더 무표적이기 

때문에 y 삽입 발생이 더 빈번하다고 보았다. 그러나 y가 w보다 무표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하세경(2000:10, 각주 9)은 역사적으로 w보다는 y

가 음소로서의 지위가 더 확고했다는 점(차재은 1993)과 음성 자질상 y는 

구개음(palatal)으로서 양순-연구개음(labio-velar)인 w보다 더 무표적이라는 

점(Sohn 1987, Oh 1998) 등에서 y 삽입의 동기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활음삽입 현상은 음운론적인 현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정연찬(1997:157)은 ‘기어, 비어, 시어, 피어’의 발음을 예로 들면서, 활음삽

입 현상은 모음충돌 유지형을 실제 발음할 때 과도음(활음)이 음성적으로 

개입된 것에 불과하다고 언급한다. 또다른 관점으로 활음삽입의 발생을 어

간말 모음 /i, o, u/의 자질이 어미로 확산되는 ‘순행동화’ 과정이자 활음화

의 중간 단계로 해석하기도 한다(도수희 1983, 김정태 1999). 그러나 박유

진(2010:16, 각주 14)은 형태론적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고자 할 때는 활

음삽입형이 발화되는 한편, 일상 생활에서는 활음화형이 발화되는 것을 언

급한다. 그리고 이를 근거로 활음삽입형을 활음화형의 규칙 적용상 선행 

단계로 볼 수 없다고 반박하였다. 

활음삽입 현상의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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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음화 현상의 발생 빈도와 반비례한다는 관찰이 있다(송철의 1995, 엄태

수 1996, 유필재 2001). 엄태수(1996)는 각 어간 음절수별로 어간말 모음 /i, 

u/의 활음화 발생 빈도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활음삽입의 발생 빈도를 설

명한다. 단음절 어간말 모음 /i/인 경우, /u/인 경우보다 활음화가 적게 발생

하는 대신 활음삽입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다음절 어간인 경

우 /u/는 /i/보다 활음화 발생 빈도가 낮은 반면, 활음삽입이 빈번하게 발생

한다고 보았다. 이와 유사하게 유필재(2001)는 w 삽입이 전혀 발생하지 않

는다고 지적하며, 그 이유를 w 활음화가 활발하기 때문으로 보고 있다.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에도 y 삽입 현상이 출현한다는 관찰도 보고되

었다(황규직·신남철 1979, 송철의 1995, 강옥미 2003, 최명옥 2004, 박유진 

2010).

(15) 어간말 모음 ‘E/e’인 경우2) 활음삽입 현상

E-V → EyV

e-V → eyV

예) kE-V → kEyV ~ kEV 개-어 → 개여 ~ 개여

te-V → teyV ~ teV 데-어 → 데여 ~ 데어

(황규직·신남철 1979:7, 13) 

강옥미(2003)을 제외한 위 연구들에서는 y계 하향이중모음이 e/E로 단모

음화된 후에도 활음삽입의 흔적이 현대까지 남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러

나 Kim(2000:116-119)은 어간말 모음 /e/인 경우 활음삽입이 발생하지 않는

다고 지적하였다. 그 근거는 활음삽입이 활음과 동기관적인(homorganic) 모

음 환경에서 발생하며 어간말 모음 /e/는 활음 y와 동기관적이지 않기 때문

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Kim(2000)에서 주장한 동기관적 모음의 기준이 무

엇인지 파악하기 어렵다. 활음과 동기관적 모음의 기준이 모음의 높이라면, 

/e/와 같은 중모음 /o/는 왜 w 활음삽입의 환경(보아→보와)이 될 수 있는지

는 의문으로 남는다.    

2) 본고가 연구 대상으로 삼고 있는 현재 서울말에서는 /E, e/ 발음이 /e/로 합류된다고 보
아, 앞으로 이 두 모음에 대해서는 구분하지 않고 /e/로 전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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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탈락과 축약  

 

위의 활음화와 활음삽입 외에도 같은 환경에서 탈락 및 축약 현상이 나

타난다. 우선 탈락 현상은 어간말 모음에 따라 탈락되는 모음과 탈락 발생 

정도가 다르게 보고된다. 어간말 모음 /È/와 /V/로 시작하는 어미가 만나면 

/È/가 탈락한다. 한편, 어간말 모음 /e/인 경우 /V/로 시작하는 어미가 첨가되

면, /V/가 탈락한다. /È/ 탈락은 필수적으로 발생하지만, /V/ 탈락은 수의적으

로 발생한다. 그러나 구어인 경우 /V/ 탈락이 필수적으로 발생한다는 견해

도 있다(유필재 2001).  

(16) 탈락 현상 

a. 어간말 모음 = È    [/È/ 탈락 현상]

È-V → V   예) k’È-V → k’V    끄-어 → 꺼

b. 어간말 모음 = E, e [/V/ 탈락 현상]

e-V → e   예) k’e-V → k’e ~ k’eV 깨-어 → 깨 ~ 깨어

         예) t’e-V → t’e ~ t’eV  떼-어 → 떼 ~ 떼어

                    (Kim 2000:92, 22A)

그런데 ‘e-V → e’의 음운과정을 탈락 현상이 아닌 축약 현상으로 보기도 

한다. 그 근거로 ‘e-V → e’의 음운과정은 ‘까-아서→까서’와 같은 동일모음 

탈락 과정과 달리 보상적 장음화가 발생한다는 점을 든다(이진호 2005). 한

편, /e/와 /V/ 모두 ‘[-고설성]([-high])’ 자질을 공유하고 ‘[-후설성]([-back])’ 

자질만이 탈락된다는 점도 지적된다(Lee 2001, Han 2006).

어간말 모음 /o, u/ 역시 모음 탈락의 대상으로 보고되는 경우가 있다. 탈

락 환경은 모음 /o, u/의 음절 위치에 따라 기술되기도 하고, 어간말 모음

에 선행하는 음절두음에 따라 기술되기도 한다. 

(17) 다음절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발생하는 탈락형(Kim 2000:136, 75) 

u-V → V 

예) katu-V → katV ~ katuV 가두-어 → 가더 ~ 가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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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u-V → nanV ~  nanuV 나누-어 → 나너 ~ 나누어

kak'u-V → kak'V ~  kak'uV 가꾸-어 → 가꺼 ~ 가꾸어

kyVɾu-V → kyVɾV ~  kyVɾuV    겨루-어 → 겨러 ~ 겨루어 

     

반면, 어간말 음절에서 양순음 /p/가 /o/ 모음에 선행할 때 수의적으로 모

음 /o/가 탈락한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엄태수 1996).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앞서 (4) ‘c, c’, ch-i’인 경우 활음 y가 실현되지 않은 것을 해석한 

바와 같이, 활음화 이후 양순음과 활음 w가 같은 [원순성] 자질을 가져 활

음이 탈락된다고 보고 있다(기세관 1984, 고광모 1991, 송철의 1995, Kang 

1999a, 1999b, 하세경 2000, Kim 2000, 유필재 2001, Lee 2001).

(18) po-a  → pwa ~ pa 보-아 → 봐 ~ 바

(엄태수 1996, Kang 1998)

위의 두 경우를 제외하면 어간말 모음이 /o, u/인 경우, 용언 활용에서 발

생하는 어간말 모음 탈락에 대해서 거의 언급된 바 없다. 유필재(2001:184)

만이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 어간말 모음 탈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지적했다. 활음화(반모음화) 또는 활음삽입(반모음 삽

입)의 환경은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이고, 모음 탈락이 발생하는 환

경은 어간말 모음 /È, e/인 경우로 기술하고, 활음화 또는 활음삽입의 발생 

환경과 모음 탈락의 발생 환경이 상호배타적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체언에서 발생하는 w 탈락 현상의 요인에 대해 여러 언급이 있었

다. 특히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 자질의 영향이 많이 지적되었다. 그러나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 자질이 탈락에 어느 정도 큰 영향을 끼치는지, 어

떤 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 자질이 w 탈락에 더 큰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

한 입장은 엇갈린다. Silva(1991)는 발화 실험을 통해 양순음에 후행하는 활

음 w(예:십원[sipwVn] ~ [sipVn])가 잘 탈락하는 것도 언급하는 한편, 활음 

w가 연구개음에 후행하는 경우 잘 탈락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예:삼백원

[sampekwVn] ~ ?[sampekVn]). 이러한 선행 자음 요인 중 통계적 검정을 통

해 선행자음의 자질 ‘[±설배음] ([±dorsal])’이 w 탈락의 주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밝혔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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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우(2010)는 2음절 단어에 대한 발화 실험을 시행하여, w 탈락은 빈

도의 영향을 주로 받아 고빈도 단어에서 탈락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리고 

고빈도 단어 중 활음이 2음절 위치에 있을 때, 그리고 양순음 뒤에 위치할 

때 탈락이 더 빈번하다고 보고하였다. 

(19) w 탈락 빈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및 예(하영우 2010)

[고빈도],[+순음성] 입원, 법원 > [저빈도][+순음성] 접원, 습원

  > [고빈도][-순음성] 백원, 학원

축약에 대해서는 /u/ 모음 축약(Sohn 1987, Kim 2000, Lee 2001)이 관찰된 

바 있다. 방언에서는 /i, u/ 모음 축약 현상이 보고되기도 한다(김봉국 2002, 

김성규 2004, 성석제 2004, 이진호 2005, 정승철 2008, 김종규 2010). 그러

나 서울말에 대해서는 소수의 단어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u/ 모음 축약

의 발생이 보고되었다.

(20) /u/ 모음 축약(Sohn 1987, Lee 2001)

cu-Vɾa → coɾa ~ cuVɾa 주-어라 → 조라 ~ 주어라

tu-Vɾa → toɾa ~ tuVɾa 두-어라 → 도라 ~ 두어라

그러나 Kim(2000)은 축약형의 발생 환경을 소수의 단어로 제한하지 않고 

단음절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일반적으로 축약된다고 기술하였다.  

(21) 단음절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발생하는 축약형

tu-V → to ~ tuV  두-어 → 도 ~ 두어

k'u-V → k'o ~ k'uV 꾸-어 → 꼬 ~ 꾸어

cu-V → co ~ cuV 주-어 → 조 ~ 주어

      (Kim 2000:127, 63)

3) Silva(1991)는 w 탈락에 대한 다음 10가지의 요인에 대해 검토하고 이 요인 중 유의미하
다고 본 요인을 *로 표시하였다. 이 중에서도 가장 유의미한 요인은 ‘1.선행자음의 조음 
위치’로 지적하였다.

 *1.선행 자음의 조음 위치, *2.선행 자음의 조음 방법, *3.후행 모음, 4.w에 선행하는 형태
론적 경계, *5.발화 형태, 6.나이, *7.성별, 8.교육수준, 9.고향, *10.아버지의 직업



- 18 -

2.4. 요약

위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수의적인 

발생에 대해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등 음운론적 요인을 기준

으로 기술하였다. 그러나 구체적인 발생 환경과 발생 빈도에 대해서는 기

존 연구에서 서로 상이한 관찰을 보고하고 있다. 우선 연구자별로 활음삽

입, 탈락, 축약의 발생 환경에 대한 관찰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 불일치를 

표로 정리하면 (22)와 같다. 

(22) 활음삽입, 탈락 및 축약 발생에 대한 기술상의 불일치

a. 활음삽입 

i i, o i, u, e i, o, u
정연찬(1997),
하세경(2000),
유필재(2001)  

김현(1999) 강옥미(2003)
도수희(1983), 
김정태(1999),
Kim(2000)

i, o, u, e
황규직·신남철(1979), 송철의(1995), 엄태수(1996), 김경아(2003), 
최명옥(2004), 이진호(2005), 박유진(2010), 임석규(2011)

b. 어간말 모음 /o, u/ 탈락 

양순음 뒤 2음절 위치 u
엄태수(1996), Kang(1998) Kim(2000)

c. /u/ 모음 축약

주-, 두- 단음절 어간 u
Sohn(1987), Lee(2001) Kim(2000)

활음화에 대해서도 세부적인 발생 양상의 기술이 엇갈린다. 우선 음절두

음이 없는 어휘 ‘(머리에) 이-’의 경우, 활음화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지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또한 활음화의 발생 빈도는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받

는다고 기술되며, y 활음화가 w 활음화보다 그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보고한다. 그러나 어간 음절수별로 y 활음화와 w 활음화의 발생 빈도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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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견해가 다르다. 이를 (23)에서 정리한다.    

(23) 활음화 발생에 대한 기술상의 불일치 

 a. /i-V/의 활음화 발생 양상

필수적 yV *iV 수의적 yV ~ iV 제한 iV *yV

기세관(1984), 송철의(1995),
엄태수(1996), 정연찬(1997), 
Kim(2000), 유필재(2001) 

고광모(1991), Kang(1999 a),
Lee(2001)

허웅(1985)

 

 

 b. 어간 음절수 조건에 따른 발생 빈도 차이   

어간 

음절수 
y 활음화

빈

도
w 활음화 기존 연구 

단음절 
끼-어→ 끼어~?껴
비-어→ 비어~?벼

<
주-어 → 줘

두-어 → 둬
고광모(1991) 

다음절
즐기-어 → 즐겨

붐비-어 → 붐벼
>

나누-어→ 나눠~나누어

가꾸-어→ 가꿔~가꾸어
송철의(1995)

단음절

  &
다음절

끼-어→ 끼어~?껴 < 주-어 → 줘
기세관(1984)
엄태수(1996)

즐기-어 → 즐겨 > 나누-어→ 나눠~나누어

한편, 활음삽입의 발생 빈도는 활음화의 발생 빈도를 통해서 추정되었다.  

엄태수(1996)는 단음절 어간인 경우 y 활음화의 발생 빈도가 w 활음화의 

발생 빈도보다 낮은 한편, y 활음삽입의 발생 빈도는 w 활음삽입의 경우보

다 높다고 보았다. 다음절 어간인 경우 /u/가 /i/보다 활음삽입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활음화 발생 빈도 자체에 대한 기술도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추정된 활음삽입의 발생 빈도도 확

실하다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모음이 충돌하는 환경에서 일어나는 여러 변이형을 설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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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다양한 음운론적 요인이 지적되었지만, 현상에 대한 관찰이나 각 요

인이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불일치로 인

해 기존 연구는 변이 양상에서 나타나는 음운론적 경향성을 체계적으로 파

악하기 어려웠다. 이와 같은 한계는 기존 연구가 저자의 직관만을 바탕으

로 하여 여러 변이 현상 중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활음화 현상을 중심으

로 접근하였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본고는 변이 양상을 일관적이고 종합적으로 파악하고자 실험을 채택한

다. 이 실험에 대한 구성은 3장에서 소개하고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응

답한 적형성 점수를 발생 현상과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에 따

라 비교함으로써 모음충돌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이 양상을 논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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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2장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는 개인 저자의 직관에 의존하여 

개별 현상을 관찰하였기 때문에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일반적인 양상을 파

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본고는 다수의 화자를 

대상으로 하는 적형성 실험을 채택하였다. 적형성 실험은 화자들이 실험 

자료의 적형성을 인식하고 이를 척도상 점수로 응답하는 실험이다. 이 실

험은 비문법성과 문법성 사이의 중간적인 적형성(intermediate 

well-formedness)을 포착할 수 있어, 변이 양상을 파악하는 연구에 쓰여 왔

다(Hayes 2000, Boersma and Hayes 2001, Jun 2010, Zuraw 2010, Kawahara 

2011). 본 연구는 모음충돌 환경에서 발생 가능한 형태들로 실험 자극을 

구성하고, 각 변이 형태들의 발생 환경 및 발생 빈도를 단일한 적형성 점

수 척도로 함께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기술상 불일치를 보일 뿐 아

니라 대략적인 정도로만 발생 환경과 발생 빈도를 추정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화자들의 점진적인 직관을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포착하는 

시도를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서울, 경기 출신 20–30대 화자 40명을 대상으로 실험 자

극의 적형성을 점수로 응답하도록 하였다. 적형성 판단의 대상이 되는 실

험 형태는 어간말 모음 /i, o, u, e/이며 음절두음이 있는 한국어 용언의 어

간을 발생 가능한 변이형으로 활용하여 구성하였다. 

실험의 대상 어휘는 『표준 국어 대사전』에 등재된 어휘들 중에서 ‘어

간 종류’별로 나누어 선택했다. 본고에서 도입한 ‘어간 종류’란 어간이 끝

나는 모음 요인과 어간의 음절수 요인을 조합하여 음운론적으로 분류한 것

이다. 이는 기존 연구가 변이 양상에 대해 어간말 모음의 종류뿐만 아니라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함께 기술하였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따라서 실

험 어휘를 각각 어간 음절수가 단음절이자 어간말 모음이 /i/인 종류부터 

어간 음절수가 2음절이자 어간말 모음이 /e/인 종류까지 나누어 선정했다. 

다만 어간말 모음이 /o/인 경우 2음절 어간의 단일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

문에 단음절 어간인 경우만을 대상으로 삼았다. 단음절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에는 실제로 거의 쓰이지 않는 어간 ‘호-, 미-’를 제외한 나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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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간을 모두 포함하였다. 2음절 어간말 모음 /i, u/인 경우, 각 어간말 모음

이 같은 음절두음을 갖지 않도록 고려하여 음절두음별로 하나의 어휘를 선

택하였다.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는 변이 유형에 대한 직관을 살펴보는 것을 목

적으로 음절별로 2개의 어간, 총 4개의 어간을 임의적으로 선택하였다. 결

과적으로 실험에 쓰인 어휘는 다음 (24)에서 제시한 바와 같다. 

    

(24) 실험 어휘

어간 종류
어휘

음절수 모음 약어

단음절

i 1-I 기, 비-, 시-, 이-, 피-, 끼-, 띠-, 삐-
o 1-O 고-, 보-, 꼬-, 쏘-, 쪼-
u 1-U 누-, 두-, 주-, 꾸-, 쑤-
e 1-E 개-, 세-

2음절

i 2-I
견디-, 누비-, 느끼-, 다니-, 드리-, 마시-, 버티-, 
살피-, 이기-, 꾸미- 

u 2-U
가꾸-, 가두-, 감추-, 견주-, 나누-, 다투-, 미루-, 
부수-, 여쭈-, 일구-

e 2-E 포개-, 거세-

실험 자료는 위 어간에 평서형 어미 ‘-어/아’4)를 첨가하여 활용한 변이형

이며 그 예는 (25)와 같다. 이 실험 어휘들은 동음이의어로의 해석을 피하

고 자연스럽게 인지될 수 있도록 문장에 포함시켰으며, 이 실험 문장들도 

적형성 응답이 제시 순서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무작위로 배열한 두 개의 

세트를 사용하였다(두 세트 모두 부록 1에 첨부). 구성된 실험 문장들은 대

상 화자들에게 철자로 제시하지 않고 음성으로만 들려주었다. 음성은 서울

말 화자인 여성 1명이 철자 그대로 읽은 것을 녹음한 것이다. 

4) 하세경(2000)은 형태적 정보에 의해 모음충돌 회피의 빈도가 달라진다고 주장하였다. 그
러나 본 실험에서는 어간의 음운론적 특성에 따라 각 현상에 대한 직관이 달라지는 것
을 조사하기 위해 다른 형태적 정보를 제외하고 평서문 활용형만을 일관적으로 사용하
였다. 물론 실험 문장이 용언의 성격에 따라 평서문이 아닌 명령문 등 다른 형태적 정
보로 해석될 가능성이 잠재하지만, 녹음시 평서문 억양으로 제시하여 피실험자들의 선
택 범위를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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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실험 자료 제시의 예: ‘가두-’

a. 모음충돌 유지형 ‘돼지를 가두어’

b. 활음화형 ‘돼지를 가둬’

c. 활음삽입형 ‘돼지를 가두워’

d. 어간말 모음 /u/ 탈락형 ‘돼지를 가더’

e. 축약형 ‘돼지를 가도’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어휘는 모두 모음충돌 유지형, 활음화형, 활음

삽입형을 실험 자극으로 제시했다. 또한 어간말 모음이 /o, u/인 경우 어간

말 모음이 탈락하는 변이형도 포함시켰다. 한편, 축약형인 경우 Kim(2000)

이 축약형의 환경으로 제시한 단음절 어간말 모음 /u/인 어휘만을 포함하

였다. 2음절 어간말 모음 /u/는 ‘견주-, 나누-, 거두-’의 세 단어에 대해서만 

축약형을 실험 자극으로 제시했다. 이 세 단어는 단음절 축약형 ‘조, 노, 

도’의 빈번한 발생이 음절두음 ‘ㅈ, ㄴ, ㄷ’의 영향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포

함시켰다.

어간 종류별 각 변이형으로 활용된 어휘의 수는 (26)과 같다.

(26) 각 조건별 실험 자극의 수

     어간 종류

변이 유형
1-I 1-O 1-U 2-I 2-U 1-E 2-E

충돌유지 8 5 5 10 10 2 2
활음삽입 8 5 5 10 10 2 2
활음화 8 5 5 10 10
/o/, /u/ 탈락 5 5 10
/V/ 탈락 2 2
/u/ 축약 5 3

그러나 분석에 앞서 실험 의도와 다르게 인식될 수 있는 실험 자극을 검

토하고 이에 대한 응답을 제외하였다. 우선 모음충돌 유지형 중 활음삽입

형으로 인지될 가능성이 있는 자극들의 응답을 제외하였다.5) 이에 해당하

5) 제외한 어휘는 음성학을 전공하는 박사 과정 대학원생 1명을 대상으로 지각 테스트를 
하는 한편, 필자가 실험단어의 음성 파일에 대한 스펙트로그램 분석을 통해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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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휘는 단음절 어간말 모음 /i/인 ‘이-, 끼-’, 2음절 어간말 모음 /i/인 ‘견

디-, 드리-, 이기-’, 단음절 어간말 모음 /u/인 ‘꾸-’의 모음충돌 유지형이다. 

또한 단음절 어간말 모음 /u/인 단어 ‘주-’는 탈락형 ‘친구에게 저’로 제시

했을 시 ‘지-(lose)’의 의미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응답도 

제외하였다. 

(27) 응답을 분석한 실험 자극의 수

 

     어간 종류

변이 유형
1-I 1-O 1-U 2-I 2-U 1-E 2-E

모음충돌 유지 6 5 4 7 10 2 2
활음삽입 8 5 5 10 10 2 2
활음화 8 5 5 10 10
/o/, /u/ 탈락 5 4 10
/V/ 탈락 2 2
/u/ 축약 5 3

피실험자는 서울, 경기 출신자 20-30대 40명으로 다른 지역이나 해외 거

주 기간이 2년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삼았다. 피실험자에게 철자는 제시

하지 않고 실험 자극을 한번씩 들려주었으며, 요청이 있을 시 해당 단어에 

대해서만 한번 더 들려주었다. 피실험자는 발음(형태)의 자연스러움

(naturalness)에 대하여 1점(불가능), 2점, 3점, 4점, 5점(매우 자연스러움) 가

운데 선택하여 점수를 쓰도록 요구받았다. 같은 형태에 대해 더 높은 점수

로 응답할수록 피실험자는 그 형태를 더욱 올바르고 가능한 형태로 인식하

는 셈이어서 그 형태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리라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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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28)은 실험 대상자들에게 제시한 실험 안내문이다.  

(28) 실험 안내문

들려드리는 문장은 다음과 같은 질문의 답입니다. 

(예) 질문: 이거 먹니?        답: 이거 먹어. (듣는 부분)
질문: 라디오를 듣니?    답: 라디오를 안 들어. (듣는 부분)

용언 발음에 유의하여 듣고, 그 발음의 자연스러움 정도를 적어주세요. 
모르는 단어일지라도 발음의 자연스러움을 고려하여 말씀해 주세요. 

      1   ----   2   ----   3   ----   4   ----   5 

   불가능  매우 자연스러움

본 실험의 목적은 활용 형태의 적형성을 확인하는 것이나, 실험 안내문

에서 ‘형태’의 자연스러움이 아니라 ‘발음’의 자연스러움을 언급함으로써 

피험자들이 오해할 소지가 있었다. 그러나 피험자들이 실제로 발음의 자연

스러움을 기준으로 적형성 점수를 부여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 

우선 실험에 쓰인 어휘들이 모두 한국어에서 실제로 쓰이는 단어들이고, 

실험 자극으로 쓰인 활용 형태에 포함된 소리 연속도 모두 한국어의 음운

론적 제약을 만족하고 있는 바, 발음상의 자연스러움은 의문의 여지가 없

다. 또한 이후에 논의될 피험자들의 응답 결과가 기존 연구의 기술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는 사실도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단순히 발음상의 자연스러

움이 아닌 활용형으로서의 적형성을 기준으로 응답하였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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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이 장에서는 각 변이 형태에 대해 본 실험의 피험자들이 부여한 점수의 

평균을 바탕으로 한국어 모음충돌 회피 현상에 대한 화자의 점진적인 직관

을 파악하고자 한다. 적형성 점수를 비교함으로써 각 어간말 모음별로 출

현하는 현상 간의 상대적인 관계를 밝히는 한편, 어간 음절수의 영향도 확

인하고자 한다.   

본 실험 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적형성 응답 점수가 갖는 의미는 다음

과 같다. 우선, 3장에서 도입한 적형성 척도를 근거로 어떤 형태의 적형성

이 최하점인 1점에 가깝다면 그 변이형이 비문법적으로 인식된다고 보고, 

만점인 5점에 가깝다면 그 변이형이 선호된다고 본다. 이러한 적형성이 해

당 변이형의 발생 가능성 또는 발생 빈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

니다. 그러나 적형성 점수의 응답 양상은 각 변이형의 발생에 대해 기존 

연구가 기술한 바와 대체로 부합한다. 기존 연구가 빈번한 발생을 기술한  

활음화형은 일부 예외를 제외하면 4–5점의 적형성 점수를 보인다. 반면, 발

생이 제한된다고 언급된 어간말 모음 /o/의 탈락형, 2음절 어간말 모음 /u/ 

축약형 등은 1–2점의 낮은 적형성 점수를 보인다. 한편, 3점대의 적형성을 

보이는 변이형은 전적으로 비문법적 또는 문법적으로 인식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다수의 기존 연구는 이 3점대에 해당하는 변이형의 발생을 불분명

하게 기술하였다. 특히, 2.9–3점의 적형성을 보이는 변이형(/e/인 경우의 삽

입형, 2음절 어간말 모음이 /i/인 경우의 충돌 유지형 및 삽입형)은 그 발생 

여부에 대해 기존 연구 간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3점대의 적형성 점수는 ‘문법성/비문법성’, 두 범주 구분만으로는 포착

되기 어려운 중간적인 인식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수대별 의미를 바탕으로, 변이 유형 및 어간 종류별로 적형성 

점수를 비교하여 상대적이고 점진적인 직관을 포착한다. 동일 음운 환경에

서 적형성 점수가 변이 유형에 따라 다르다면, 변이 유형의 문법성이 서로 

다르다고 보고 문법성에 대한 선호 관계를 정하였다. 또한 동일 변이 유형

에 대해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에 따라 적형성 점수의 평균이 

차이난다면, 각 변이 유형들의 적형성이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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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요인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았다. 해석 과정에서 해당 변이형 간의 

적형성 점수가 유의미하게 차이난다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 그래프를 제

시하고, 부분적으로 통계적 검정을 시행하였다.  

4.1절에서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실험 자극이 보이는 발생 현상에 대

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을 보고하겠다. 4.2절에서는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 발생 현상에 따른 적형성을 보고하고 각 현상의 선호에 영향을 주는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등의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활음화,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간 관계의 정

당성을 살필 것이다. 그 밖의 탈락 및 축약 현상은 4.3절에서 다루며 4.4절

에서는 실험 결과에 대해 요약하겠다.

실험 결과를 해석하기에 앞서, 평균값과 함께 제시할 그래프와 통계적 

검정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하겠다. 우선 본고에서는 두 가지 그래프를 제

시한다. 상호작용 그래프(interaction plot, 교호작용도)는 두 요인이 현상에 

서로 독립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아니면 두 요인이 상호 작용을 일으켜 

영향을 미치는지 나타내는 도표이다.6) 본고에서는 이 그래프를 이용하여 

어간 종류와 변이 현상, 그리고 어간말 모음의 종류와 어간 음절수의 각 

쌍에 대하여 상호작용을 보이는지 살펴 보았다. 상자 그래프(box plot)는 각 

현상에 대한 적형성 점수를 어간 종류별로 보여준다. 이와 동시에 각 상자

는 어간 종류마다 어휘의 평균이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나타내며 상자들이 

서로 겹치는 부분이 적거나 없으면, 어간 종류에 따른 적형성의 평균 차이

가 유의미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통계적 검정은 평균 비교만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음운론적 발생 요인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부분적으로 시도할 것이다.7) 통계적 검정은 개별 

어휘(item)와 개인(subject)의 임의성(randomness)이 갖는 교차 효과(crossed 

effect)를 고려한 혼합모형(mixed-effect model; Baayen 2008, Baayen, 

Davidson, and Bates 2008, Bates 2005)을 이용하였다. 이 모형은 실험 과정 

6) 일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두 요인을 이용하여 현상의 분포를 선으로 나타냈을 때, 선
들이 평행(parallel)하면 각 요인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선들이 교차하거나 교차하지 않
아도 분포 형태에 큰 차이를 보이면 두 요인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다고 해석한다.    

7) 본고는 확인하려는 각 요인별(모음, 음절, 현상)로 자료를 나누고 개별 자료에 대해 검정
하였다. 이 검정 방법은 유의확률이 낮아진다는 문제점은 있으나 요인의 유의미성에 대
한 잠정적인 경향성을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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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임의적인 어휘 및 개인의 차이를 고려하여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가 변이 형태의 적형성 점수에 미치는 영향을 검정할 수 있다.  본 

검정에서는 통계 패키지 R(R Development Core Team, 1993–2012)을 사용하

였다. 혼합모형 검정을 위해 lme4 패키지(Bates, Maechler, and Bolker 2011) 

내 lmer() 함수를 이용했고, 혼합모형의 유의확률을 추정하기 위해 패키지 

languageR(Baayen 2011)에 포함된 pval.fnc()를 사용했다. 

 4.1. 어간말 모음 /e/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출현하는 변이형의 적형성을 살펴보자. (29) 표

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V/ 탈락형이 가장 선호되고, 그 다음은 모음충돌 

유지형이 선호되며, 활음삽입형은 적형성 점수가 가장 낮다. 

(29)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변이형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 

/V/ 탈락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4.47 3.59 2.96

그런데 다른 두 변이형과 달리, 활음삽입형에 대해서는 적형성 점수의 

평균이 3점에 약간 못 미친다. 이를 통해, 활음삽입형이 완전히 문법적이거

나 완전히 비문법적이 아닌 중간 정도의 문법성을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 발생 여부에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황규직·신남철 1979, 송철의 

1995, Kim 2000, 강옥미 2003, 최명옥 2004)에서도 어간말 모음 /e/인 경우 

활음삽입의 발생에 대한 견해가 일치하지 않았다.

다시 각 변이형의 적형성 점수를 어간 음절수별로 살펴보자. (30)에서 보

인 바와 같이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는 2음절

인 경우가 단음절인 경우보다 약간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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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어간 음절수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

1-E 2-E
/V/ 탈락 4.47 4.47
모음충돌 유지 3.7 3.48
활음삽입 3.03 2.9

아래 (31) 상호작용 그래프에서도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이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계적 검정에 따르면  

어간 음절수별 적형성 점수 차이는 모음충돌 유지형(t=-1.803, n.s.)과 활음

삽입형(t=-0.889, n.s.)에 대해 유의미하지 않았다. 따라서 어간말 모음이 /e/

인 경우는 어간 음절수와 변이형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확인할 수 없었다.  

(31)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어간 종류와 변이형의 상호작용 그래프

4.2. 어간말 모음 /i, o, u/

4.2절에서는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 활음화형과 활음삽입형, 그리

고 모음충돌 유지형 간의 적형성 차이를 보고하며 이에 대해 음운론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향을 밝힐 것이다. 앞서 2장에서 정리한 기존 연구에서

는 이 조건에서 활음화와 활음삽입이 수의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현상들 사이의 선호 관계는 저자 직관에 의해 짐작될 뿐이며 세 현

상 간의 관계에 미치는 음운론적 요인이 분명하게 언급되지 않았다. 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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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변이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 평균을 비교하여 세 현상 간의 차이를 드러

냄으로써 선호 관계를 정하고, 이 관계가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

절수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살펴본다.

우선 각 변이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을 보면, 가장 적형성이 높은 

것은 활음화형(4.68)이다. 모음충돌 유지형에 대한 적형성은 활음삽입형에 

대한 적형성보다 조금 높다(3.51 > 3.25). 이 적형성 인식은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 활음화가 활음삽입보다 빈번하게 출현한다고 밝힌 기존 연구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유필재 2001)의 견해와 일치한다. 이를 (32) 표

에서 정리한다. 

(32)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 변이형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

활음화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4.68 3.51 3.25

또한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즉 어간 종류에 따라 각 변이

형에 대한 적형성이 달랐다. (33)의 상호작용 그래프를 살펴보면, 세 현상

에 대한 적형성 점수가 어간 종류에 따라 다르며 변이형마다 점수 간의 차

이도 일정하지 않았다. 이를 바탕으로 적형성 점수에 대하여 어간 종류와 

변이형, 두 요인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3) 어간 종류와 변이형의 상호작용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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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해석은 어간 종류를 구성하는 요소, 즉, 어간말 모음의 종류와 어간 

음절수라는 음운론적 요인이 변이형에 대한 화자의 적형성 인식에 현상별

로 다른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들이 활음화에 미치는 영

향을 고려한 기존의 관점(기세관 1984, 고광모 1991,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과 부합하며, 나아가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 요인이 활

음삽입, 모음충돌 유지에 대해서도 유효하다는 것도 보여준다. 

아래의 각 소절에서는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가 화자의 인

식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양상을 변이형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각 변이형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을 어간 종류, 즉 어간말 모음의 종

류 및 어간 음절수에 따라 비교하고 나아가 현상 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

였다. 

4.2.1. 활음화 

우선 활음화에 대해 적형성 점수를 보고하고 기존에 논의된 어간말 모음

의 종류와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밝힌다. 적형성 점수는 2음절 어간인 경

우가 단음절인 경우보다 높다. 같은 2음절 어간 조건에서도 /u/인 경우보다 

/i/인 경우가 약간 높은 적형성 점수를 보이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

의미하다(t=-2.61, p<0.01). 한편 단음절 어간인 경우, /u/는 /i, o/보다 더 선

호된다. 이를 다음 (34)의 표에 정리한다. 

(34) 활음화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

1음절 2음절
I 3.9 4.75
O 4.04
U 4.41 4.61

활음화에 대해 어간말 모음 /i, u/ 모두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받으나 그 

정도가 다르다. 어간말 모음 /i/인 경우, 활음화형이 단음절 조건일 때보다 

2음절 조건일 때 분명하게 선호된다. 한편,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어간 

음절수에 따른 적형성 점수의 평균 차이가 0.2에 불과하나 검정 결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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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다소 유의미하였다(t=2.066, p < 0.05).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가 어간말 모음 /i/인 경우보다 어간 음절수의 영

향을 적게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5)의 상자 그래프에서 어간 종류별로 적형성이 분포하는 양상과 그 차

이를 확인할 수 있다. 2음절 어간말 모음 /i/를 제외한 나머지 어간 종류의 

적형성 분포가 포개진다.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2음절 어간이 단음절 

어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선호되지만 그 차이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음절 어간인 경우 각 모음별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이 

다소 차이나지만, 각 모음별 어휘의 평균이 상자 그래프에서 거의 겹치게 

분포하여 그 평균 차이가 별 의미가 없을 수 있다. 

(35) 활음화형에 대한 어간 종류별 어휘의 평균 분포

게다가 단음절 어간에서 각 모음별로 차이를 벌리고 있는 요인은 ‘겨, 

여, 쫘’에 대한 예외적인 응답이다. 이 변이형은 다른 활음화형과 달리 평

균 2점대에 불과하여 어휘 예외적인 양상으로 볼 수 있다.8) 이 실험 형태

에 대한 응답을 제외한다면 단음절 어간의 평균은 모음에 따라 다르지 않

고 따라서 단음절 어간인 경우 일반적으로 활음화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가 

어간말 모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를 (36)에서 제시한다. 

8) ‘겨, 여, 쫘’의 적형성 점수 평균과 이에 대한 해석은 (38) 이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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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활음화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 ‘겨, 여, 쫘’ 제외  

1음절 2음절
I 4.3 4.75
O 4.4
U 4.41 4.61

위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음절 어간말 모음 /i/, 2음절 어간말 모음 

/u/, 단음절 어간말 모음의 순으로 적형성 점수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활음화형에 대해 어간말 모음에 따른 차이보다 어간 음절수에 

따른 차이가 더 분명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어간 종류별 선호 순서

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37) 활음화형에 대한 어간 종류별 선호 순서

단음절 i, o, u → 2음절 u → 2음절 i
 낮은 선호    높은 선호  

위 실험 결과는 활음화 현상이 단음절 어간보다 다음절 어간일 때 빈번

하게 발생한다는 다수의 기존 연구(기세관 1984, 고광모 1991,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이호영 1996/2003)와 부합하였다. 나아가 이 실험을 통

해 어간 모음별로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확정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2음

절 어간일 때에만 /u/에 비해 /i/인 경우 활음화가 약간 더 선호되어 송철의

(1995)의 기술과 일치하였다. 그리고 다음절 y 활음화의 높은 발생 빈도를 

지적한 기술(기세관 1984,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이호영 1996/2003, 정

연찬 1997)에도 부합하였다. 또한, 어간 음절수의 영향이 어간말 모음 /i/인 

경우가 /u/인 경우보다 크게 나타나 y 활음화에 대한 어간 음절수의 영향

을 지적한 견해(엄태수 1996)를 뒷받침하였다. 그러나 단음절 어간인 경우 

w 활음화에 비해 y 활음화가 발생 빈도가 적다는 주장(기세관 1984, 고광

모 1991, 엄태수 1996)은 일부 어휘에 대해서만 확인되고 일반적으로 일치

하지 않았다.    

한편, 활음화에 대해 예외적인 응답을 보이는 어휘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자 한다. (38)에서 보인 바와 같이 단음절 어간 세 단어(‘기-어, 이-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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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다른 어휘와 달리 활음화형에 대한 적형성이 매우 낮았다. 이를 바

탕으로 변이형 ‘겨, 여, 쫘’에 대해 화자들이 비문법적으로 인식하며, 이 형

태들의 발생 가능성도 매우 낮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어휘들의 모음

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양상이 드러나지 않았다. 

     

(38) ‘기-, 이-, 쪼-’의 경우, 적형성 점수의 평균

a. ‘기-어’ 기여(4.35) > 기어(4.275) > 겨(2.575)

b. ‘이-어’ 이여(4.275) > 여(2.475)

c. ‘쪼-아’ 쪼아(4.125) > 쪼와(3.95) > 쫘(2.575) 

위 세 단어와 같이 다른 두 변이형에 비해 활음화형이 선호되지 않는 어

휘로는 ‘비-어’와 ‘고-아’도 있다. 그러나 활음화형 ‘벼, 과’는 ‘겨, 여, 쫘’와 

달리 적형성 점수가 3.5 이상으로 다소 문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었

다. 

(39) ‘비-, 고-’의 경우, 적형성 점수의 평균 

a. ‘비-어’ 비어(4.3) > 비여(4.05) > 벼(3.775)

b. ‘고-아’ 고아(4.225) > 고와(4.15) > 과(3.9)

‘기-어, 이-어, 쪼-아’의 제한적인 활음화 발생을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대로 어간말 장모음의 영향이나 고어의 흔적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물론 

‘기-어, 이-어, 쪼-아’의 경우, 『표준국어대사전』에 어간말 모음이 장음으

로 기술된다. 그러나 장음으로 기술된 ‘비-, 고-, 꼬-, 쑤-’는 활음화형에 대

한 적형성 점수가 3점 후반–4점대로, 활음화형이 선호되는 편이었다. 이 점

수는 다른 어휘의 적형성 점수의 평균과도 유사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어

간말 모음이 장음인 경우 활음화 발생을 제약한다는 기존 견해(김완진 

1972, 유필재 2001)를 뒷받침하지 않는다. 더구나 실험 대상으로 삼은 20대 

서울 화자들에게 어간말 모음의 음장 인식이 분명한지도 의심스럽다. 

또한 /Èj/ 흔적으로 단음절 어간말 모음 /i/의 활음화가 제한된다는 주장

(고광모 1991)으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kÈj-/ ‘긔-’로 소급되는 /ki-/ ‘기-’는  

활음화 발생이 제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Èj/로 소급되는 또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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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 ‘띠-, 비-, 삐-, 시-, 피-’ (기세관 1984, 『표준국어대사전』)는 활음화

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가 높았다. 

그 밖에 기존 연구에서 활음화의 발생 빈도가 낮다고 언급한 어휘 또한 

본고의 적형성 실험에서는 높은 선호도를 보이는 경우가 있었다. 앞서 

Yun(2004)이 보통 발화에서 활음화가 제한되는 어휘로 기술한 ‘삐-, 피-’는 

각각 평균 4.57, 4.77로 높은 적형성을 보인다.

  

(40) ‘삐-, 피-’의 경우, 적형성 점수의 평균 

a. 삐-어 → 뼈 평균: 4.57

b. 피-어 → 펴 평균: 4.77

또한, 본고의 실험 결과 ‘쏴’에 대한 적형성 점수가 높았다. 이 결과는 

다른 어휘에 비해 ‘쏴’가 ‘쏘아’보다 적게 발생한다는 기술과 달랐으며, 음

절두음 ‘ㅆ’이 제한적인 활음화 발생에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정연찬 1997)

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41) ‘쏘-’의 경우, 활음화형과 모음충돌 유지형의 비교 

‘쏘-아’ 쏴(4.67) > 쏘아(3.97)

이와 같이 활음화 발생이 제한되는 개별 어휘에 대해서는 본고의 관찰과 

기존 연구의 견해가 달랐다. 이 차이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

다. 다만, 본고가 대상으로 삼은 현재 20–30대 화자는 기존 연구의 저자들

과 다른 연령대이며 이에 따른 직관의 차이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4.2.2. 모음충돌 유지 

두 번째로 모음충돌 유지형의 적형성 점수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앞서 활음화에 대해 본 바와 마찬가지로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

수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단음절 어간인 경우 /iV/ 유지형과 /oa/ 유지

형의 평균은 같고(4.08), /uV/ 유지형의 평균(3.76)은 이보다 약간 낮다. 반면 

2음절 어간인 경우 /iV/ 유지형의 평균(3.23)이 /uV/ 유지형의 평균(3.71)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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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다. 이를 (42) 표에서 정리했다. 

(42) 모음충돌 유지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

1음절 2음절
I 4.08 3.23
O 4.08
U 3.76 3.71

어간 음절수의 영향은 어간말 모음에 따라 달랐다. 어간말 모음이 /i/인 

경우 2음절 어간의 적형성이 낮은 반면 단음절 어간의 적형성이 높다. 그

러나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적형성 점수는 어간 음절수 조건에 따라 

0.05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  

이 경향은 상자 그래프로도 확인할 수 있다. 단음절 어간말 모음인 경우, 

/i/ 조건의 어휘별 평균 분포가 /o/ 조건의 분포와 포개지지만, /u/ 조건의 

어휘별 평균은 이 두 조건보다 낮게 분포한다.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단

음절과 2음절의 어휘별 평균이 비슷하게 분포하나, 어간말 모음이 /i/인 경

우 2음절 조건의 어휘별 평균이 단음절 조건보다 훨씬 낮게 분포한다.   

(43) 모음충돌 유지형에 대한 어간 종류별 어휘의 평균 분포

이 실험 결과는 기존 연구에서 추정된 모음충돌 유지형의 선호 혹은 발

생 양상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는 모음충돌 유지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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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빈도가 음운론적인 환경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 다만, 일부 기존 연구(기세관 1984, 송철의 1995)는 활음

화 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환경에서 모음충돌 유지형이 그대로 실현되는 것

으로 보았다. 즉, 활음화형의 제한적인 발생은 모음충돌 유지형의 높은 발

생 빈도를, 활음화형의 빈번한 발생은 모음충돌 유지형의 낮은 발생 빈도

를 시사한다는 것이다.

이를 고려할 때, 기존 연구(기세관 1984,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는 2

음절 어간말 모음이 /i/인 경우 활음화가 거의 필수적으로 발생된다는 것을 

지적하여 모음충돌 유지형의 낮은 발생 빈도를 시사하였고 이는 본 결과와 

부합하였다. 한편, 단음절 어간말 모음 /i/인 경우 활음화가 제한된다는 기

술(기세관 1984, 고광모 1991)은 모음충돌 유지의 높은 출현 빈도를 추정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실험 결과, 모음충돌 유지형이 다른 환경보다 단

음절 어간말 모음 /i/에서 높은 적형성을 보여 기존 견해와 부합하였다. 그

러나 같은 음운 환경에서 활음화형이 제한되는 것은 앞서 4.2.1절에서 지적

한 바와 같이 일부 단어에 국한되어 오히려 기존 기술과 일치하지 않았다.  

지금까지 모음충돌 유지형의 적형성에 대한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기존 연구와의 비교를 통해 모음충돌 

유지의 발생 양상이 단순히 활음화 양상에 의해 추정될 수 없다는 것을 지

적하였다.       

4.2.3. 활음삽입

다음으로 활음삽입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을 보고하며, 이에 대한 

어간말 모음의 종류와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단음절 어

간말 모음이 /i/(3.91) 또는 /o/(3.83)인 경우가 /u/(3.55)인 경우보다 활음삽입

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이 높다. 반면 2음절 어간인 경우 /u/의 평균

(3.55)이 /i/의 평균(2.96)보다 더 높다. 어간말 모음의 종류별로 어간 음절수

의 영향을 확인하면, /i/는 어간 음절수별로 적형성이 다른 반면 /u/는 어간 

음절수별로 적형성이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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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활음삽입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

1음절 2음절
I 3.91 2.96
O 3.83
U 3.55 3.55

(45)의 상자 그래프에서 어휘별 적형성 점수 평균의 분포를 비교한다. 단

음절 어간말 모음이 /i/인 어휘와 /o/인 어휘의 평균이 비슷하게 분포한다. 

반면, 단음절 어간말 모음이 /u/인 어휘는 이 두 경우보다 평균이 낮게 분

포한다. 그리고 2음절 어간인 경우 어간말 모음이 /i/인 어휘들은 /u/인 경

우보다 평균이 현저히 낮게 분포한다. 또한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어간 

음절수별 어휘 평균이 비슷하게 분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5) 활음삽입형에 대한 어간 종류별 어휘의 평균 분포

위 실험 결과는 단음절 어간인 경우 y 삽입이 빈번하고 2음절 어간인 경

우 w 삽입이 빈번하다는 기술(엄태수 1996)과 일치한다. 한편, 어간말 모음

이 /u/인 활음삽입형은 어간 음절수에 따른 적형성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는 w 삽입형이 단음절 어간인 경우 허용되는 반면 다음절 어간인 경우 

발생 여부 자체가 혼동된다는 엄태수(1996)와 맞지 않는다. 그리고 어간말 

모음이 /o/인 경우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보다 활음삽입형에 대한 적형

성이 약간 높아, 이들을 동등한 w 삽입 현상으로 간주한 보고(엄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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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Kim 2000)와는 약간 차이가 있다.  

이에 더하여 w 삽입형은 적형성 점수가 3.5에서 3.8 사이로, 적형성 점수

가 4점대를 보이는 변이 유형(예: 활음화형)보다 적형성이 낮다. 이를 바탕

으로 w 삽입형이 완전히 문법적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볼 수 있다. w 

삽입 현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된 것(하세경 2000, 유필재 2001)은 이

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w 삽입형의 적형성 점수는 어간말 모음 

/e/인 삽입형의 점수(2.96)보다 높다. 중간 정도의 문법성을 보이는 어간말 

모음이 /e/인 삽입형과 비교하면, w 삽입형이 다소 문법적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w 삽입 현상의 발생을 보고한 다수의 기존 연구

(황규직·신남철 1979, 도수희 1983, 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김정태 1999, 

Kim 2000, 김경아 2003, 최명옥 2004, 이진호 2005, 박유진 2010, 임석규 

2011)와도 부합한다. 이를 고려하면, 어간말 모음 /o/와 /u/ 중 하나의 모음

만을 w 삽입 환경으로 기술한 연구(김현 1999, 강옥미 2003)는 w 삽입형에  

대한 일부 직관만을 포착한 것이라 볼 수 있다.  

4.2.4. 활음화,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현상 간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살펴본 세 현상은 어간말 모음 /i, o, u/라는 발생 환경을 공유

하여 현상 간의 긴밀한 관계가 예측된다. 기존 연구 또한 활음화를 중심으

로 현상 간의 상관관계를 언급하였으나 부분적인 추정에 그쳤다. 이 절에

서는 적형성 점수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활음화, 모음충돌 유

지, 활음삽입의 관계의 정당성을 살필 것이다. 

우선, 각 현상에 대한 어휘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을 바탕으로 두 현상 

각각에 대해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46)에서 보인 바와 같이 상관계수의 절

댓값이 0.4 이상으로, 현상 간의 상관관계가 비교적 뚜렷하다고 볼 수 있

다. 활음화형은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 각각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

이는 반면,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은 서로 양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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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세 변이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상관계수 

활음화형과 모음충돌 유지형: -0.416 (p < 0.1)

활음화형과 활음삽입형: -0.622 (p < 0.001)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 0.864 (p < 0.0001)

세부적인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 적형성 점수에 따라 어간 종류를 나열

하여 다음 (47)과 같이 도식화하였다. 전반적으로 특정 어간 종류 조건에서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이 선호된다면 동일 조건에서 활음화형에 대

한 적형성 점수는 낮게 판단되었다. 다만,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모음

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의 적형성은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받지 않지만, 

활음화형에 대한 적형성은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받아 역관계로 정확하게 

대응되지는 않는다.  

(47) 각 변이 유형별 적형성 비교    

     변이 유형

적형성
활음화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높음

낮음

2음절 i

↓

2음절 u

↓

단음절 i, o, u

단음절 i, o

↓

u

↓

2음절 i

단음절 i, o

↓

u

↓

2음절 i

이와 같이 상관계수와 어간 종류별 대응을 통해 세 현상 간의 관계를 파

악하였다. 활음화형과 모음충돌 유지형, 활음화형과 활음삽입형은 각각 음

의 상관관계로 성립하며,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은 양의 상관관계

로 성립한다고 보았다. 

이 결과는 기존 연구와 일부 부합한다. 우선, 활음삽입형의 발생 빈도는 

활음화형의 발생 빈도에 반비례한다는 추정(송철의 1995, 엄태수 1996, 유

필재 2001)을 뒷받침한다. 또한 활음화가 특별히 제한되는 경우에는 모음

충돌 유지형의 발생 빈도가 높고, 활음화가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유지형의 발생이 제한적이라는 전제도 뒷받침한다(기세관 1984, 송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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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그러나 본고와 달리 기존 연구는 활음화형을 중심으로 기술하였기 때문

에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의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이 음운론적으로 같은 현상이

라고 보는 연구는 있었다. 앞서 2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활음삽입형을 단

순히 모음충돌 유지형의 음성 실현형(정연찬 1997) 또는 선후행 음절의 동

시조음의 결과(임석규 2011)로 주장한 바 있다. 본고의 실험 자극을 녹음하

는 과정에서도 모음충돌 유지형으로 의도된 몇몇 단어는 활음삽입형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아 응답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활음삽입형이 단순히 모음충돌 유지형의 음성 실현형에 불과하다

는 주장은 한국어에서 이중모음(예: 여 /yV/)과 단모음(예: 어 /V/)이 모음 /i/

에 이어 나올 때도 변별적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예: ‘기억’ vs. ‘기

역’)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구나 활음삽입이 자동적인 음성 실현의 차

원이라면 왜 어간 음절수와 개별 어휘에 따라 선호도나 발생 빈도가 다를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이 절을 마무리하기 전에, 어휘 ‘띠-’의 낮은 적형성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세 변이형 모두 같은 어간 종류에 속한 다른 어휘에 비해 비교적 낮

은 적형성을 보인다. 또한 활음삽입형의 적형성이 모음충돌 유지형의 적형

성보다 높았다. 

(48) ‘띠-’와 단음절 어간말 모음 /i/의 평균 비교        

‘띠-’ 1-I
활음화형 3.75 4.3
모음충돌 유지형 3.125 4.08
활음삽입형 3.55 3.91

그러나 활음화 현상을 가장 선호한다는 점에서 변이 양상 자체는 동일 

어간 종류에 속한 다른 어휘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띠-’에 

대한 응답을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로 이 어휘에 대한 응답을 제외

한 경우와 제외하지 않은 경우, 각 현상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상대적인 

평균 차이가 없었다. 물론 이 단어가 포함된 ‘임무를 띠다’의 의미를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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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는 피험자가 5명 정도 있어 생소한 문맥에 대한 이해도가 응답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설사 생소한 문맥이라고 할지라도, 단음절 

어간말 모음 /i/를 듣고 응답했다는 측면에서 포함 가능한 응답이라고 할 

수 있다.

4.3. 어간말 모음 /o, u/: 탈락 및 축약

어간말 모음 /u, o/의 탈락 및 축약형은 활음화형, 모음충돌 유지형, 활음

삽입형과는 달리 적형성 점수 평균이 대부분 1–2점대이어서 비문법적으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단, 일부 어휘의 축약형은 다른 어휘와 달리 적형

성 평균이 높아, 예외적으로 선호되는 것을 보았다.     

우선 탈락 현상부터 검토하겠다. 이 음운 환경에서 탈락 현상에 대한 적

형성은 같은 어간 종류의 다른 현상보다 적형성 점수의 평균이 낮다. ‘보-

아 → 바’의 경우를 제외한다면, 단음절 /o/인 경우 탈락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은 2.45에 불과하여, 탈락형이 비문법적이라는 인식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 탈락형의 적형성 점수의 

평균은 3점대(단음절 2.95, 2음절 3.44)에 가까워, 탈락형이 완전히 비문법

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에 더하여 단음절 어간말 모음 /u/보다 2음절 어

간말 모음 /u/의 탈락이 더 적형성이 높다(단음절 2.95 < 2음절 3.44). 이 결

과는 2음절 어간말 /u/ 모음을 탈락 환경으로 기술한 바(Kim 2000: 136)와 

부합하는 측면이 있다.  

(49) 탈락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 

1음절 2음절
O 2.45
U 2.95 3.44

다만, 각 어휘별로 평균을 살펴보면 단음절 어간 ‘누-’와 ‘쑤-’는 2음절 

어간인 어휘의 일부보다 높은 적형성을 보였다. 반면, 어간 ‘꾸-’와 ‘두-’의 

탈락형은 적형성이 매우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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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탈락형에 대한 어휘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 

어간 종류 기본형 탈락형
적형성 점수의

평균
2-U 나누다 나너 3.95
2-U 부수다 부서 3.9
2-U 다투다 다터 3.725
2-U 감추다 감처 3.7
1-U 쑤다 써 3.475
2-U 가꾸다 가꺼 3.375
2-U 가두다 가더 3.3
1-U 누다 너 3.225
2-U 일구다 일거 3.2
2-U 여쭈다 여쩌 3.125
2-U 견주다 견저 3.075
2-U 미루다 미러 3.075
1-U 꾸다 꺼 2.725
1-U 두다 더 2.375

한편, 기존 연구(엄태수 1996, Kang 1998)가 기술한 ‘보-아 → 바’는 적형

성 점수의 평균 4점에 가까워 적형성이 높다. 이 높은 적형성은 /w/와 /p/

가 모두 같은 [양순음] 자질을 가졌으며, 이 때문에 이 연쇄를 피한다는 기

존의 분석(엄태수 1996, Kang 1998)으로 설명될 수 있다. 

(51) 보-아 → 바 평균: 3.97

그 외 어휘의 경우 탈락형의 적형성에 미치는 음절두음의 영향이 분명하

지 않았다. 연구개음일 때 탈락이 제한된다는 Silva(1991)의 보고를 뒷받침

하는 증거는 본 실험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어간 음절수가 2음절이고 어

간말 모음이 /u/라는 동일한 환경에서 어간말 음절두음이 연구개음인 ‘가꾸

-’와 치경음인 ‘가두-’를 비교하면, 이 두 어휘에 대한 탈락형의 적형성 점

수는 평균 3.3점 전후로 비슷하였다. 

(52) 음절두음 조건에 따른 탈락형의 적형성 비교

a. 연구개음: 가꾸-어 → 가꺼 평균: 3.375

b. 치경음: 가두다 → 가더 평균: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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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약은 일부 어휘에 대해서만 선호된다. 기존 연구(Sohn 1987, Lee 2001 

)에서 이미 보고한 바 있는 ‘주-, 두-’는 다른 어휘에 비해 축약형에 대한 

적형성이 높았다. 그 중 ‘주-’의 경우, 축약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이 

3.8로, 다소 문법성을 띤다고 볼 수 있다. ‘두-’의 경우, 축약형에 대한 적형

성 점수의 평균이 3.25로, ‘주-’에 비해서는 적형성이 낮으나 다른 어휘보다

는 높은 적형성을 보인다. 그 외 ‘꾸-’를 포함한 단음절 어간말 모음 /u/의 

축약형은 1점대의 낮은 적형성을 보여 Kim(2000)의 기술과 일치하지 않았

다. 또한 축약형의 적형성은 음절두음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축약형이 더 

선호된다고 알려진 ‘주-, 두-, 누-’와 같은 음절두음을 가진 2음절 어간 ‘견

주-, 가두- 나누-’의 축약형을 제시하였으나 적형성이 매우 낮았다. 

(53) 축약형에 대한 어휘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

a. 단음절 어간

  꾸-어 → 꼬 1.675

쑤-어 → 쏘 1.825

누-어 → 노 2.575

두-어 → 도 3.25

주-어 → 조 3.8

b. 2음절 어간

  견주-어 → 견조 2.275

가두-어 → 가도 2.375

나누-어 → 나노 2.5

4.4. 요약 

이 장에서 다룬 실험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가 의미하는 바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실험 결과에서 보고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을 (54) 표에서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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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각 변이형에 대한 어간 종류별 적형성 점수의 평균

      어간 종류

변이 유형
1-I 1-O 1-U 2-I 2-U 1-E 2-E

활음화 4.3 4.4 4.41 4.75 4.61
충돌유지 4.08 4.08 3.76 3.23 3.71 3.7 3.48
활음삽입 3.91 3.83 3.55 2.96 3.55 3.03 2.9
/o/, /u/ 탈락 2.45 2.95 3.44
/V/ 탈락 4.47 4.47
/u/ 축약* 2.62 2.4

*단, ‘두-어 → 도’ 3.25
     ‘주-어 → 조’ 3.8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어미를 시작하는 /V/ 탈락형이 가장 선호되고 

모음충돌 유지형이 그 다음으로 선호되며, 활음삽입형이 가장 선호되지 않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어간이 음절두음이 있는 모음 /i, o, u/로 끝나는 경우에는 활음화형에 대

한 적형성이 높고, 모음충돌 유지형, 활음삽입형에 대한 적형성이 다소 낮

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나아가 각 변이형의 적형성이 어간 종류, 즉 어

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상호작용 그래

프로 제시하고, 각 변이형별로 구체적인 양상을 살펴보았다.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삽입형에 대한 적형성 점수는 단음절 어간말 모

음 /i, o/인 경우 가장 높고,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두 번째로 높았으며 2

음절 어간말 모음 /i/인 경우 가장 낮았다. 활음화에 대한 적형성 점수는 2

음절 어간말 모음이 /i/인 종류와 2음절 어간말 모음이 /u/인 종류 순으로 

높았으며, 단음절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에는 가장 낮았다. 또한 세 

현상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상관계수를 구하고 적형성 점수 순서에 따라 

어간 종류를 대응시킨 결과, 활음화형과 활음삽입형, 활음화형과 모음충돌 

유지형이 각각 뚜렷한 음의 상관관계로 성립되고, 모음충돌 유지형과 활음

삽입형이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로 성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탈락형의 적형성 점수의 평균은 어간말 모음 /o/인 경우 ‘보-아→

바’를 제외하면 2점대로 매우 낮은 반면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3점대로 

상대적으로 높았다. 

위와 같은 일반적인 양상 가운데 예외적인 응답도 있었다. 어간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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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쪼-’인 경우, 활음화 현상에 대한 적형성이 매우 낮았다. 특히 ‘이-’인 

경우, ‘오-’와 마찬가지로 음절두음이 없음에도 오히려 활음화에 대한 적형

성이 매우 낮았다. 한편, 축약형에 대해서는 어휘 ‘주-, 두-’인 경우에만  

다른 어휘에 비해 적형성이 높았다. 한 가지 지적할 점은 특정 어휘의 예

외적인 응답은 개별 현상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기-, 이-, 쪼-’인 경우, 활

음화형의 적형성이 낮다고 해서 모음충돌 유지형 및 활음삽입형의 적형성

이 다른 어휘보다 매우 높은 것은 아니었다. 또한 ‘주-, 두-’인 경우 축약형

에 대해 3점 이상의 적형성을 보이지만 다른 단음절 어간말 모음 /u/인 어

휘보다 다른 변이형의 적형성이 유의미하게 낮거나 높지 않았다. 

이상의 적형성 실험을 통해, 모음충돌 환경에서 발생하는 변이 양상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의 추정이 불일치했던 부분에 대

해서도 적형성 점수를 기준으로 삼아 현상 및 어간 종류 간의 상대적인 관

계를 보임으로써 확정할 수 있었다. 또한 기존 연구가 기술한 발생 환경과 

대강의 발생 정도에 비해 본고가 제시한 적형성 점수는 양적 정보로서, 변

이 현상에 대한 화자의 점진적인 직관을 드러낸다. 이를 바탕으로 5장에서 

모음충돌 회피 양상에 대해 형식적인 분석을 시도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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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 

본고는 개별적으로 설명되어 온 모음충돌 회피 현상을 통합적으로 설명

하기 위해 최적성 이론(Prince and Smolensky 1993/2004, McCarthy and 

Prince 1995, 1999)으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5.1절에서는 표준 최적성 

이론의 기본 개념을 정리하고, 모음충돌 회피 현상을 설명하는 제약과 이

들의 위계를 살필 것이다. 5.2절에서는 본 실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모음

충돌 회피 현상과 관련된 제약을 발생 요인별로 세분화하고, 각 현상을 출

력하는 위계를 제안해 보겠다. 5.3절에서는 통계적 최적성 이론(Stochastic 

Optimality Theory)을 도입하여, 제약을 연속적인 척도 위에 두고 발생하는 

변이에 대한 화자들의 점진적인(gradual) 직관을 포착할 것이다. 이 과정에

서 점진적 학습 연산자(Gradual Learning Algorithm)를 적용하여 각 제약의 

실제 위계값(ranking value)을 포함하여 문법을 구현하겠다.   

5.1. 분석의 개요 

 5.1.1. 표준 최적성 이론의 소개 

표준 최적성 이론은 위배 가능한 제약들을 통해 표면형을 대상으로 설명

하는 이론이다. 표준 최적성 이론에서 제약의 종류(CON)는 충실성 제약과 

유표성 제약으로 나뉜다. 충실성 제약은 출력형과 입력형이 그대로 대응되

기를 요구하는 제약이며 유표성 제약은 출력형의 적형성을 요구하는 제약

이다. 그리고 이 제약들 간의 관계를 ‘위계(ranking)’라고 한다. 위계상 상위

에 위치한 제약의 위배가 하위에 위치한 제약의 위배보다 결정적(fatal)이

며, 이를 상위 제약이 하위 제약을 지배(dominant)한다고 표현한다.

제약 집합(CON)은 생성자(GEN)와 평가자(EVAL)에 의해 운용된다. 생성

자(GEN)는 출력 가능한 후보형(candidate)의 목록을 생성하고, 평가자(EVAL)

는 개별 언어의 제약 위계를 적용하여 최적의 후보자를 선택한다. 최적성 

이론의 공정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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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OT의 공정도(McCarthy/이봉형 외 역, 2009:41, 9)

      EVAL

/입력형/ → GEN → {후보자1, 후보자2, . . . }  → [출력형]  

5.1.2. 제약과 위계

 
표준 최적성 이론은 모음충돌을 저지하는 제약과 모음 연쇄의 변화를 막

는 제약의 상호작용으로 모음충돌 회피의 다양한 실현을 효과적으로 분석

해 왔다(Rosenthall 1994, 엄태수 1996, Casali 1996, Lee 1997, Kang 1998, 

Kang 1999a, 1999b, 하세경 2000, Kim 2000, Lee 2001).    

이와 같은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모음충돌 회피 양상을 설명하는 제약을 

살펴 보겠다. 우선, 모음충돌을 저지하는 제약, 즉 모음충돌 회피를 이끄는

(trigger) 제약은 대표적으로 *VV와 ONSET이 있다.

(56)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동기인 제약

a. *VV: 두 모음의 연쇄를 허가하지 않는다.   

(Rosenthall 1994, Casali 1996)

b. ONSET: 모든 음절은 음절두음을 가져야 한다.

(Prince and Smolensky 1993)

   

엄태수(1996)를 제외하고 다른 최적성 이론의 연구(Kang 1998, Kang 

1999a, 1999b, 하세경 2000, Kim 2000)는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동기를 무

표적인 음절구조의 실현(ONSET)으로 포착하는 것이 단지 모음 연쇄 회피

(*VV)로 포착하는 것보다 더 타당하고 보편적이라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4

장의 실험 결과에서 확인한 바, 한국어 모음충돌 회피의 변이 양상에는 어

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가 음운론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를 제약에 반영하기에는 음절두음을 고려하는 ONSET보다 *VV 제약이 

더 적합하다.9)

9) 참고로, Casali(1996)는 DIP(=*VV)와 ONSET을 모두 함께 기술하여, 이 두 제약이 같이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인 바 있다.  



- 49 -

IDENT(syllabic)과 *CG는 제약 *VV와 상충(conflict)하여 활음화 발생을 막

는 제약이다. 우선, 본고는 활음화형은 모음 /i, o, u/의 음절성이 결여된 것

으로 보고, 활음화 발생을 저지하는 제약으로 제약 IDENT(syllabic)을 채택

한다.

(57) IDENT(syllabic): 입력형의 음절성(syllabic)이 출력형에서 대응소를 

갖는다. 

그런데 음절두음이 있을 때 활음화는 수의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포착하

기 위해 음절두음과 활음의 연쇄를 제한하는 제약 *CG을 채택한다(Casali 

1996, Lee 1997, Kang 1998, Kang 1999a, 1999b, Kim 2000). 

(58) *CG: 음절두음 위치에서 자음과 활음의 연쇄를 금지한다.  

또다른 모음충돌 회피형인 활음삽입형은 특정 자질 삽입을 금지하는 제

약과 모음의 자질 확산(spread)을 막는 제약으로 포착된 바 있다. 먼저 특정 

자질의 삽입을 금지하는 제약부터 검토한다.  

(59) 자질 및 분절음 삽입을 금지하는 제약

a. *INS(F): 자질 삽입을 금지한다. (Casali 1996)

b. DEP(w): w 삽입을 금지한다. (엄태수 1996)

c. DEP(y): y 삽입을 금지한다. (엄태수 1996)

한편, 자립분절 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의 관점(Lombardi 1998, 

Kim 2000)에서 활음삽입 현상을 어간말 모음과 연결되는 뿌리 마디(root 

node)가 삽입되는 과정으로 분석했다. 이를 포착하기 위해 뿌리 마디의 삽

입을 막는 DEP(ROOT) 제약이 제안되었다.

(60) DEP(ROOT): 출력형(output)에 있는 뿌리 마디(root node)는 입력형

(input)에 대응소를 갖는다(즉, 새로운 뿌리 마디(root node)의 삽입이 

허용되지 않는다).       (Kim 2000:118,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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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두 종류의 제약 중 DEP(ROOT) 제약을 채택하여, 어간말 모음에 

따른 적형성 차이를 반영하고 제약을 세분화하고자 한다. 앞서 어간말 모

음이 /i/인 경우와 /e/인 경우, 같은 활음 y가 삽입되더라도 적형성이 차이

를 보였다. 마찬가지로 같은 활음 w가 삽입되더라도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와 /o/인 경우 적형성 차이를 다소 보였다.10)  

그 밖에 탈락형을 포착하기 위해서는 모음 분절음의 충실성 제약을 도입

한다.

(61) MAX-/V/: 입력형의 /V/는 출력형에서 대응소를 갖는다.  

              (/V/ 탈락 금지 제약)

             

지금까지 제시한 제약을 바탕으로 모음충돌 회피 현상을 분석하기 위한 

위계를 세울 수 있다. 모음충돌 회피 현상은 모음충돌을 저지하는 *VV가 

모음 연쇄의 변화를 막는 제약보다 상위에 위치할 때 출현한다. *VV가 

*CG, IDENT(syllabic)보다 상위에 위치하면 활음화가 발생하고(64a), 

DEP(ROOT)보다 상위에 위치하면 활음삽입이 발생한다(64b). 그리고 

MAX-/V/보다 상위에 위치하면 모음탈락이 발생한다(64c).       

(62) 각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제약 위계

a. 활음화:    *VV >> *CG, IDENT(syllabic)

b. 활음삽입:  *VV >> DEP(ROOT)

c. 모음탈락:  *VV >> MAX-/V/ 

(62)에서 제시한 제약 위계로 분석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우선 어간말 모

음이 음절두음을 가지지 않을 경우 필수적 활음화가 발생하는 것을 분석하

겠다. (63)의 분석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활음화형(63b)이 IDENT(syllabic)을 

위배하지만, *VV보다 IDENT(syllabic)이 항상 하위에 위치하여 출력된다. 

10) 물론 DEP 제약과 MAX 제약은 보통 분절음에 대한 제약으로, 뿌리 마디(ROOT)와 같은 
자립분절 음운론(autosegmental phonology)의 단위에 적합하지 않은 제약으로 지적된 바 
있다(Rubach 2000). 본고의 DEP(ROOT) 제약은 삽입을 저지하는 다른 유표성 또는 충실
성 제약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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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o-a/의 필수적 활음화 

/o-a/ MAX  
/a/

MAX
/o/

DEP
(ROOT) *VV *CG IDENT

(syllabic)
   a. o.a *!
☞ b. wa *
   c. owa *!
   d. a *!
   e. o *!

그런데 앞서 보고한 바와 같이 어간말 모음이 /i, o, u, e/이며 음절두음을 

가지는 경우, 모음충돌 회피 현상이 수의적으로 발생한다. 이와 같은 수의

적인 현상은 (62)의 위계가 가변적일 때에만 분석될 수 있다. 5.2절에서는 

4장에서 밝힌 화자들의 점진적인 직관을 바탕으로 하여 제약을 세분화하

고, 각 변이형을 분석하는 가변적인 위계를 제시한다. 5.3절에서는 이 가변

적 위계에 대한 분석의 틀로서 통계적 문법을 소개하고 점진적 학습 연산

자를 적용하여 실제 통계적 문법을 구현하고자 한다. 

       

5.2. 제약군 및 변이형 분석

5.2.1. 제약군(constraint set)

앞서 4장에서 보고한 각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5.1.2절에서 제시한 제약 *VV, *CG, DEP(ROOT)를 세분화한

다. *VV는 모음 /i, o, u, e/에 따라 각각 나눌 것이다. 다만 어간말 모음이 

/i/인 경우, 어간 음절수에 따라 적형성의 차이가 있는 것을 포착하기 위해

서 어간 음절수 조건이 결합된 *iV-1과 *iV-2를 제안한다. 세분화한 제약들

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64) *VV 제약군

a. *iV-1: 단음절 어간말에 위치한 /i/로 시작하는 모음-모음 연쇄는 

금지된다.

b. *iV-2: 2음절 어간말에 위치한 /i/로 시작하는 모음-모음 연쇄는 금

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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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V: /o/로 시작하는 모음-모음 연쇄는 금지된다. 

d. *uV: /u/로 시작하는 모음-모음 연쇄는 금지된다. 

  e. *eV: /e/로 시작하는 모음-모음 연쇄는 금지된다. 

DEP(ROOT)의 제약도 /i, o, u, e/에 대하여 모음 연쇄별로 나눈다. 다만  

모음이 /i/인 경우, 활음삽입형의 적형성이 단음절과 2음절의 차이가 크므

로 이를 포착하기 위해 모음 /i/인 경우 어간 음절수 조건이 결합된 두 제

약, DEP(ROOT)-1-i와 DEP(ROOT)-2-i로 세분화한다. 

(65) DEP(ROOT) 제약군 

a. DEP(ROOT)-1-i: 출력형에 있는 단음절 어간말에 위치한 /i/의 뿌리 

마디(root node)는 입력형에 대응소를 갖는다.

b. DEP(ROOT)-2-i: 출력형에 있는 2음절 어간말에 위치한 모음 /i/의   

 뿌리 마디(root node)는 입력형에 대응소를 갖는다.

c. DEP(ROOT)-o: 출력형에 있는 모음 /o/의 뿌리 마디(root node)는 입

력형에 대응소를 갖는다.

d. DEP(ROOT)-u: 출력형에 있는 모음 /u/의 뿌리 마디(root node)는 입

력형에 대응소를 갖는다.

e. DEP(ROOT)-e: 출력형에 있는 모음 /e/의 뿌리 마디(root node)는 입

력형에 대응소를 갖는다.

활음화의 적형성은 위 두 제약과 달리, 단음절인 경우 어간말 모음의 차

이가 없고, 2음절 어간인 경우 모음의 차이가 있다. 이 차이를 분석하기 위

해 (66)과 같이 각 어간 음절수로 세분화된 *CG 제약을 제안하며, 2음절 

어간인 경우에만 *Cy와 *Cw를 구분하였다.  

(66) *CG 제약군 

a. *CG-1: 단음절 어간인 경우, 자음-활음 자음군은 음절두음 자리에

서 금지된다. 

b. *Cy-2: 2음절 어간인 경우, 자음-활음 y 자음군은 음절두음 자리에

서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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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Cw-2: 2음절 어간인 경우, 자음-활음 w 자음군은 음절두음 자리

에서 금지된다.

 

다음으로 어간말 모음 /u/ 탈락형과 어미를 시작하는 모음 /V/ 탈락형을 

설명하기 위해 탈락 현상의 발생을 저지하는 충실성 제약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한다. 특히 본고의 실험 결과, /u/의 탈락형은 2음절에 비해 단음절

인 경우 덜 선호되었으며 이를 포착하기 위해 단음절 어간말 모음 /u/와 2

음절 어간말 모음 /u/의 충실성 제약 MAX를 구분한다.

  

(67) 각 어간 모음별 충실성 제약

a. MAX-/V/: 입력형의 /V/는 출력형에서 대응된다.(/V/ 탈락 금지 제약)

b. MAX-/e/: 입력형의 /e/는 출력형에서 대응된다.(/e/ 탈락 금지 제약)

c. MAX-/i/: 입력형의 /i/는 출력형에서 대응된다.(/i/ 탈락 금지 제약) 

d. MAX-/o/: 입력형의 /o/는 출력형에서 대응된다.(/o/ 탈락 금지 제약)

e. MAX-1-/u/: 입력형의 1음절에 위치한 /u/는 출력형에서 대응된다.

(단음절 위치 /u/ 탈락 금지 제약)

f. MAX-2-/u/: 입력형의 2음절에 위치한 /u/는 출력형에서 대응된다.

(2음절 위치 /u/ 탈락 금지 제약)

5.2.2. 변이형 분석

앞서 제시한 제약으로 각 어간 종류별로 발생하는 변이형을 분석한다. 

어간말 모음이 /i, o, u, e/이며 음절두음을 가지는 경우 각 현상이 발생하는 

일반적인 제약 위계는 다음과 같다. 모음충돌 연쇄의 변화를 막는 제약이 

모음충돌을 회피하는 제약 *VV보다 하위에 위치할 때, 회피 현상이 발생

한다. *VV보다 *CG가 하위에 위치하면 활음화형이 선택되고(68a), 

DEP(ROOT)가 하위에 위치하면 활음삽입형이 선택된다(68b). MAX-/V/가 

*VV보다 하위에 위치하면 해당 모음의 탈락형이 선택된다(6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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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각 모음충돌 회피 현상의 제약 위계

a. 활음화:    *VV, DEP(ROOT), MAX-/V/ >> *CG

b. 활음삽입:  *VV, *CG, MAX-/V/ >> DEP(ROOT)

c. 모음탈락:  *VV, *CG, DEP(ROOT) >> MAX-/V/ 

이를 바탕으로 변이 현상을 각 어간 종류별로 분석한다. 5.2.1에서 어간

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에 따라 세분화한 제약으로 위계를 세운다. 

어간말 모음이 /i, o/인 경우, 활음화형, 활음삽입형이 수의적으로 발생하므

로 각 어간 종류에 해당하는 *CG와 DEP(ROOT), 그리고 *VV의 상대적 위

계가 바뀔 것이 예측된다. 

(69) 어간말 모음이 /i, o/인 어간의 활용형 분석

a. /i/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 DEP(ROOT)-1-i~*iV-1~*CG-1

/k’i-V/ MAX
/i/

MAX
/V/

DEP(RT)
-1-i *iV-1 *CG-1 IDENT

(syl)
☞ a. k’i.V *
☞ b. k’yV * *
☞ c. k’i.yV *
   d. k’i *!
   e. k’V *!

b. /i/로 끝나는 2음절 어간: DEP(ROOT)-2-i~*iV-2~*Cy-2

/iki-V/ MAX
/i/

MAX
/V/

DEP(RT)
-2-i *iV-2 *CG-1 *Cy-2 IDENT

(syl)
☞ a. i.ki.V *
☞ b. i.kyV * *
☞ c. i.ki.yV *
   d. i.ki *!
   e. i.k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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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 DEP(ROOT)-o~*oV~*CG-1

/s’o-a/ MAX
/a/

MAX
/o/

DEP(RT)
-1-o *oV *CG-1 IDENT

(syl)
☞ a. s’o.a *
☞ b. s’wa * *
☞ c. s’o.wa *
   d. s’a *!
   e. s’o *!

어간말 모음이 /u/인 경우에는 활음화형과 활음삽입형에 더하여 탈락형이 

발생한다. 이 경우에 적용될 수 있는 *CG와 DEP(ROOT), 그리고 MAX-/V/

의 세분화된 제약들과 *VV는 순서가 바뀔 것이 예측된다.  

(70) 어간말 모음이 /u/인 어간의 활용형 분석

a. /u/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 MAX-1-/u/~DEP(ROOT)-u~*uV~*CG-1

/tu-V/ MAX
/V/

MAX-1
-/u/

DEP(RT)
-1-u *uV *CG-1 *Cw-2 IDENT

(syl)
☞ a. tu.V *
☞ b. twV * *
☞ c. tu.wV *
☞ d. tV *
   e. tu *!

b. /u/로 끝나는 2음절 어간: MAX-2-/u/~DEP(ROOT)-u~*uV~*Cw-2

/katu-V/ MAX
/V/

MAX-2
-/u/

DEP(RT)
-u *uV *CG-1 *Cw-2 IDENT

(syl)
☞ a. ka.tu.V *
☞ b. ka.twV * *
☞ c. ka.tu.wV *
☞ d. katV *
   e. katu *!

한편,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에 더하여 어미 

모음 /V/ 탈락 현상이 발생한다. 어간말 모음 /e/는 탈락하지 않으므로 

MAX-/e/가 다른 제약보다 항상 제약 위계의 상위에 위치한다. 반면, 모음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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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 유지를 막는 제약(*eV), /V/ 탈락을 막는 제약(MAX-/V/)과 활음삽입을 막

는 제약(DEP(ROOT)-e)의 순서가 가변적일 것이 예측된다.  

(71) 어간말 모음이 /e/인 어간의 활용형 분석

  MAX-/e/ >> DEP(ROOT)-e~*eV~MAX-/V/

/k’eV/ MAX-/e/ MAX-/V/ DEP(RT)-e *eV
☞ a. k’e.V *
☞ b. k’e.yV *
☞ c. k’e *
   d. k’V *!

5.2.3. 예외적인 어휘 분석  

5.2.2절에서 어간말 모음 /i, o, u, e/인 경우 발생하는 모음충돌 회피를 분

석하였다. 그런데 앞서 4장에서 보고한 바와 같이, 어휘 ‘기-, 이-, 쪼-’는 

예외적으로 활음화가 제한되고 ‘주-, 두-’는 예외적으로 모음 축약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는 다른 분석 기제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를 분석하기 위해 어휘 표지 제약(Pater 2000, lexically specified 

constraint)을 도입한다. 특정 어휘가 한 변이형에 대해서만 예외적인 응답을 

보이는 것을 특정 어휘를 명세(specifiy)한 제약으로 포착할 수 있다.

우선, 어간이 ‘기-, 이-, 쪼-’인 경우 활음화형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것

을 분석한다. 어휘 ‘기-, 이-, 쪼-’인 경우에만 활음화가 발생되지 않도록  

IDENT(syllabic) 제약에 ‘기-, 이-, 쪼-’로 이루어진 특정 어휘군을 명세

(specify)한 어휘 표지 제약을 제안하겠다. 이 제약은 *VV와 DEP(ROOT)보

다 제약 위계의 상위에 위치하여 활음화 발생을 막는다. 

 

(72) IDENT(syllabic)-L1: L1에 속한 어휘에 대해 모음의 음절성을 지킨

다. (L1: ‘기-, 이-, 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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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기-, 이- 쪼-’의 활음화 발생 제한

/ki-V/
MAX

/i/
MAX

/V/
IDENT

(syl)-L1
DEP

(RT)-i *iV-1 *CG-1 *CG-2 IDENT
(syl)

☞ a. ki.V *
☜ b. kyV *! * *
☞ c. ki.yV *
   d. ki *!
   e. kV *!

 

한편, 축약 현상은 ‘주-, 두-’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발생한다. 축약형을 

포착하기 위해 입력형의 두 분절음이 하나의 분절음으로 출력형에 대응되

는 것을 막는 UNIFORMITY 제약이 필요하다. 

(74) 축약 현상을 저지하는 일반 제약 

  UNIFORMITY: 출력형을 이루는 어떤 문법요소도 입력형에서 다수

의 대응소를 가질 수 없다(No element of the output has multiple 

correspondents in the input).

(Casali 1996)

본고는 어휘 예외적인 발생을 분석하기 위해 UNIFORMITY 제약에 어휘 

‘주-, 두-’를 명세한(specify) ‘UNIFORMITY-L2(주-, 두-)’를 제안한다. 

 

(75) UNIFORMITY-L2: L2에 속한 어휘의 출력형을 이루는 어떤 문법 

요소도 입력형에서 다수의 대응소를 가질 수 없다(L2: ‘주-, 두-’).

 

제약 UNIFORMITY-L2은 모음충돌을 저지하는 제약(*VV)보다 하위에 위

치하여 축약형을 출력한다. 그리고 어휘 ‘주-, 두-’는 축약형뿐만 아니라 활

음화형, 모음충돌 유지형, 활음삽입형으로 활용된다. 이는 (76)과 같이 활음

화,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그리고 축약을 막는 제약 간의 가변적인 위계

로 분석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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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예외적인 축약 현상에 대한 분석표

/cu-V/
MAX

/V/
MAX-
1-/u/

DEP
(RT)-u *uV *CG-1 *Cw-2 UNI-L2 IDENT

(syl)
☞ a. cu.V *
☞ b. cwV * *
☞ c. cu.wV *
   d. cV *!
☞ e. co *
   f. cu *!

본고 실험 범위 내에서는 위 어휘표지 제약의 동기를 명확히 찾을 수 없

다. 한 가지 고려 가능한 요인은 어간의 출현 빈도이다. 이를 검토하기 위

해 강범모 외(2009)에서 조사한 세종 코퍼스 출현 빈도 자료를 살펴 보았

다.  

우선, 활음화 발생이 예외적으로 제한되는 ‘기-, 이-, 쪼-’의 빈도를 살폈

다. ‘기-, 이-, 쪼-’는 전체 코퍼스 내 출현 빈도가 낮으며, 낮은 출현 빈도

가 활음화에 대한 낮은 적형성 점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77) 어간 ‘기-, 이-, 쪼-’의 출현 비율 및 활음화형의 적형성

어간 출현 비율(%)
활음화형의 

적형성 점수 평균
기__01 0.016 2.575
이__01 0.005 2.475
쪼__02 0.003 2.575

그러나, 같은 단음절 어간으로 ‘기-, 이-, 쪼-’보다 더 낮은 출현 비율을 

보이는 ‘삐-, 고-, 쑤-, 시-’등의 어휘 등은 오히려 활음화에 대한 적형성이 

3–4점대로 높은 편이다. 이를 근거로, 어간의 낮은 출현 빈도가 반드시 활

음화 발생을 제한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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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어간 ‘삐-, 고-, 쑤-, 시-’의 출현 비율 및 활음화형의 적형성

어간 출현 비율(%)
활음화형의 

적형성 점수 평균
고_01 0.001 3.9
삐_02 0.001 4.57
쑤_01 0.002 4.12
시_01 0.002 4.775

다음으로, 축약형에 대한 선호를 보이는 ‘주-’와 ‘두-’의 출현 빈도를 확

인하였다. 축약형에 대한 적형성이 다른 어간보다 높은 ‘주-’와 ‘두-’는 다

른 /u/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에 비해 출현 비율이 높다. 이를 바탕으로 어

휘 개별적인 축약형을 포착하는 제약은 다른 어휘보다 높은 어간 출현 빈

도에서 그 동기를 찾을 수 있다.

(79) /u/로 끝나는 단음절 어간의 출현 비율과 축약형의 적형성  

어간 출현 비율(%)
축약형의 

적형성 점수 평균
주 0.986 3.8
두 0.186 3.25
누 0.005 2.575

꾸_02 0.004 1.675
쑤_01 0.002 1.825

한 가지 지적할 점은 강범모 외(2009)의 코퍼스가 주로 문어 자료를 반

영하였다는 것이다. 어휘와 관련된 예외적인 양상에 빈도가 미치는 영향을 

분명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실제 구어에 기반한 자료가 충분히 필

요할 것이다. 

이상 각 모음 연쇄에 따라 발생하는 변이 현상을 분석하였다. 우선 각 

현상을 포착할 수 있는 제약을 소개하고, 이 제약을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에 따라 세분화하였다. 그리고 제약을 통해 각 현상을 설명

할 수 있는 위계를 세웠다. 그러나 표준 최적성 이론이 한 언어에서 고정

된 위계를 가정하기 때문에, 가변적인 위계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제가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4장에서 보고한 현상 및 어간 종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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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형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기제도 필요하다. 즉, 점진적인 화자들의 직

관을 분석할 수 있는 이론이 도입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고는 표준 최적성 이론의 한계를 수정한 통계적 최적성 이

론(Stochastic OT)을 소개하고, 이를 실제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점진적 학습

연산자(Gradual Learning Algorithm)를 적용하고자 한다. 단, 어휘 표지적 제

약으로 포착하는 ‘겨, 여, 쫘, 조, 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어휘 표지

적 제약을 포함할 경우 실제 위계값을 구하는 과정에서 제약 간 고려되는 

상호작용의 수가 너무 많아 오히려 현상 간의 관계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

이다. 

5.3. 통계적 최적성 이론 분석

변이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최근 최적성 이론에서는 평가 단계에서 가

변적 위계를 세울 수 있도록 수정을 가하였다. 이와 같은 변이 이론으로는 

부유 제약(floating constraint; Reynolds 1994, Kim 2000), 부분 순서 제약

(Partially Ordered Constraint; Anttila 1997) 그리고 통계적 최적성 이론

(Stochastic Optimality Theory; Boersma and Hayes 2001, Boersma 2003, Hayes 

and Londe 2006)이 있다.

부유 제약은 제약 자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자신의 위치를 정하며, 다른 

제약과 순서를 바꿀 수 있다. 한편, 부분 순서 제약(Partially Ordered 

Constraint)은 제약들의 순서가 모두 바뀔 수 있는 있는 범위, 즉, 위계층

(stratum)을 제안한다. 이 두 이론은 제약 간의 상대적인 순서가 바뀔 수 있

는 이론이다.  

위의 두 이론과 달리, 통계적 최적성 이론에서 두 제약 간의 순서는 연

속적인 척도 위에서 수치화된 위계값의 대소 관계에 대응된다. 그리고 각 

제약의 위계값은 평가(evaluation) 단계에서 정규분포를 이루는 소음요소

(noise)가 더해지면서 두 제약이 충분히 가까울 경우 두 제약값이 선택되는 

범위가 포개진다. 이에 따라 제약값의 대소가 바뀌고 곧 바뀐 제약 순서에 

대응될 수 있다. 각 제약에 위계값을 부여함으로써, 제약 순서가 바뀔 수 

있는 확률을 알 수 있고 이로써 더 정확한 변이 양상을 기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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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고는 통계적 최적성 이론으로 모음충돌 회피 양상에 대한 분석

을 시도한다. 5.3.1절에서 통계적 최적성 이론을 소개하고, 5.3.2절에서 실제 

통계적 문법을 구현할 점진적 학습 연산자(Gradual Learning Model)를 도입

한다. 실제 위계값을 포함한 학습 결과는 5.3.3절에서 제시한다.  

5.3.1. 통계적 최적성 이론의 소개

표준 최적성 이론(standard OT)과 달리 통계적 최적성 이론은 각 제약이 

연속선상 위계(linear scale of constraint strictness)에 위치하며 위계값을 갖는

다. 이 위계값에 따라 제약 간 대소 관계 및 거리를 알 수 있다(Boersma 

1997, Boersma and Hayes 2001, Boersma 2003, Coetzee and Pater 2011). (80)

의 예에서 보면, 제약 C1의 위계값이 가장 높고 제약 C5의 위계값이 가장 

낮다. 제약 간의 거리는 C2와 C3의 사이가 가장 가깝고 C1과 C5의 사이가 

가장 멀다.  

(80) 연속적인 위계상에 위치한 제약 

(Boersma 2003:1, 2c)

이 연속선상에 위치한 각 제약값은 평가 단계(evaluation)에서 위계로 변

환된다. 그런데 각 제약값은 단 하나의 값이 아니라, (81) 도식과 같이 정

규분포(normal=Gaussian distribution)에 속한 소음값(noise value)을 합하거나 

빼면서 범위를 가진다. 그리고 평가(evaluation)시 그 범위 안의 제약값이 

임의로 선택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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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평가시 각 제약의 소음값을 가감한 값 및 위계11)   

       위계          확률    

 C2 >> C3 90%

C3 >> C2 10%

 (Boersma 2003:1, 2d)

그 결과 선택하는 제약값의 범위가 겹치지 않는 두 제약은 범주적 위계

(categorical ranking)를 보인다. 그러나 제약값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 그 범

위가 겹친다면 두 제약 간의 위계는 가변적이며, 각 제약 순서는 확률적으

로 구할 수 있다. (81)에서 제시한 예를 보면 제약 C2가 제약 C3보다 높은 

제약값을 가지는 한편 거리가 가까워 그 범위가 겹친다. 이에 따라 C2가 

C3보다 제약 순서가 높을 확률이 90%인 한편 C2보다 C3가 높은 제약 순

서를 가지는 경우도 있으며 그 확률이 10%이다. 이와 같은 확률적인 위계

들의 상호작용으로 출력형의 확률적 분포를 예측할 수 있으며, 따라서 각 

출력형의 발생 빈도는 각 위계값에 의해 간접적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3.2. 점진적 학습 연산자(Gradual Learning Algorithm) 적용 

통계적 최적성 이론이 실제적으로 구현되기 위해서는 학습 연산자가 필

요하다. 본고는 Boersma and Hayes(2001)가 통계적 최적성 이론의 학습 연

산자로 제안한 점진적 학습 연산자를 채택한다. 우선, 점진적 학습 연산자

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본 이후, 앞서 제안한 최적성 이론 분석에 점진적 

11) (81)의 상자는 본고가 C2와 C3를 지시하기 위해 표시한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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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연산자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위계값을 포함한 통계적 문법을 구현한

다.  

점진적 학습 연산자는 제약 강등 연산자(Constraint Deomotion Algorithm)

와 같이 실시간 에러 기반 수정 학습자(on-line error driven learner)이다. 점

진적 학습 연산자에서는 시작 단계에서 입력한 제약값이 마지막 출력에 영

향을 주지 않아 임의적으로 지정되기도 한다. 문법이 생성되는 과정에서 

초기 제약값에 소음값이 가감되고, 이 제약값들의 대소 관계가 위계로 대

응되어 후보형들을 평가한다. 이 때, 한 입력형에 대해 출력되어야 할 출력

형이 선택되지 않으면 문법은 학습(learning) 과정을 거친다. (82a)를 보면 

올바른 출력형 ‘후보형 1’이 아니라 잘못된 출력형 ‘후보형 2’가 선택되었

다. 이 경우 (82b)에서 보듯이 올바른 출력형과 잘못된 출력형이 함께 위배

하는 제약의 위반 표시를 제거한다.  

(82) 출력형의 불일치

a. 학습자의 형태와 학습 데이타 간의 불일치

  (A mismatch between the learner's form and the adult form)

올바른 출력: 후보형 1(Candidate 1) 

잘못된 출력: 후보형 2(Candidate 2) 선택 

/기저형/ C1 C2 C3 C4 C5 C6 C7 C8
√ 후보형 1 학습 데이타 *! ** * * *

*☞* 후보형 2 학습자 입력형 * * * * *

b. 후보형 1 (Candidate 1)과 후보형 2(Candidate 2)이 동시에 위배하는

  제약의 위반을 지움(Mark cancellation) 

/기저형/ C1 C2 C3 C4 C5 C6 C7 C8
√ 후보형 1 학습 데이타 *! **/ */ * */

*☞* 후보형 2 학습자 입력형 */ */ * * */

(Boersma and Hayes 2001:52,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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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83)에서 보이듯이, 올바르게 출력되어야 할 후보형이 위배하는 

제약의 위계값은 낮추는 한편, 적절하지 않은 출력형이 위배하는 제약의 

위계값은 높이는 방식을 따르면서 문법이 학습된다.  

(83) 위계값 조정(The learning step: adjusting the ranking values)

/기저형/ C1 C2 C3 C4 C5 C6 C7 C8
√ 후보형 1 학습 데이타 *→ *→ *→

*☞* 후보형 2 학습자 입력형 ←* ←*

(Boersma and Hayes 2001:53, 10)

Praat(Boersma and Weenink 2009)은 위와 같은 원리를 바탕으로 점진적 

학습 연산자를 구현하여 제공하고 있다. 여기서는 Praat의 점진적 학습 연

산자에 (84)와 같이 학습 조건을 설정하였다. 

(84) 학습 조건

a. starting ranking value : 100

b. input-output pairs : 29 

c. evaluation noise : 2.0

d. plasticity : 100000 

e. number of plasticities : 4

이 학습 조건에서 각 형태에 대한 적형성 점수의 평균을 변환하여 입력

한다. 본고가 실험에 도입한 적형성 점수는 5점이라는 최대값의 한계가 있

고, 3점, 4점, 5점에 응답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그 수치 차이가 미세하다. 

그 미세한 수치 차이를 유의미한 값으로 변환하기 위하여 Coetzee and 

Kawahara(to appear)에서 제시한 지수 변환(exponential transformation)을 적용

하였다. 적용한 변환식은 (85)와 같으며, 이에 따라 이 학습 과정에서 입력

할 수치를 (86)과 같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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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지수 변환  

a. e=2.71 r=적형성 

b. 출력형(output) =  e r

e 5 × 100        

 

(86) 입력되는 변환 점수12)

a. 활음화형, 유지형, 삽입형에 대한 변환 점수

활음화형 유지형 삽입형
적형성 변환점수 적형성 변환점수 적형성 변환점수

CiV1 4.3 49.7 4.08 39.9 3.91 33.7
Coa 4.4 54.9 4.08 39.9 3.83 31.1
CuV1 4.41 55.5 3.76 29 3.55 23.5
CuV2 4.61 67.7 3.71 27.6 3.55 23.5
CiV2 4.75 77.9 3.23 17.1 2.96 13
eV 3.59 24.5 2.96 13

b. 어간 탈락형, 어미 탈락형에 대한 변환 점수 

어간 탈락형 어미 탈락형
적형성 변환점수 적형성 변환점수

CuV1 2.95 12.9
CuV2 3.44 21.1
eV 4.47 58.9

(86)에서 변환한 점수를 점진적 학습 연산자에 입력하여 문법을 학습한 

다음, 그 결과를 바탕으로 5.3.3절에서 각 제약이 갖는 위계값을 구할 것이

다. 그런데 이 문법이 적절하게 학습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형의 

분포와 학습 결과로서의 출력형의 분포가 동일한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86)의 변환 점수를 바탕으로 입력형의 분포를 구한다. 각 어간 

종류에 따라 발생 가능한 변이형의 적형성 점수를 모두 더하고, 이 합에 

대한 각 변이형의 적형성 점수의 비율을 구하면 입력형의 분포를 보일 수 

12)단음절 어간말 모음 /o/의 탈락형에 대해, 적형성 점수 2.45를 변환한 점수 대신 0을 입
력하였다. 그 이유는 4장에서 보고한 다른 실현형과 달리 단음절 어간말 모음 /o/의 탈
락형이 비문법적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높았다는 점을 고려하고 이를 문법에 뚜렷이 반
영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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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 결과는 다음 (87)와 같다. 

(87) 각 어간 종류별 변이 유형의 분포

    : 입력형 분포(input distribution, %)

활음화형 유지형 삽입형 어간 탈락형 어미 탈락형
CiV1 40.3 32.4 27.3 100
Coa 43.6 31.7 24.7 100
CuV1 45.9 24.0 19.5 10.7 100
CuV2 48.4 19.7 16.8 15.1 100
CiV2 72.1 15.8 12.1 100
CeV 25.4 13.5 61.1 100

   

5.3.3. 결과 

점진적 학습 연산자(GLA)에 (86)의 변환 점수를 입력한 결과 (87) 입력형 

분포와 (88) 출력형 분포가 비슷하였다. 이를 통해 각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의 조건으로 세분화하여 제시한 제약들이 서로 모순을 일으

키지 않고 학습된 것을 알 수 있다.

(88) 각 어간 종류별 변이 유형의 분포

    : 출력형 분포(output distribution, %)13)

활음화형 유지형 삽입형 어간 탈락형 어미 탈락형
CiV1 40.8 31.6 27.5 99.9
Coa 44.1 30 25.7 99.8
CuV1 45.7 23.1 19.9 11.1 99.8
CuV2 49.3 19.3 16.3 14.9 99.8
CiV2 72.6 15.1 12.1 99.8
eV 23.8 13.5 62.5 99.8

위의 출력형 분포를 도출하는 문법의 위계값을 아래 (89)에 제시하였다.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 활음화,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그리고 

/u/ 탈락의 발생과 관련된 제약(*CG, *VV, DEP(ROOT), MAX-/u/)은 95–97의 

13) 본고에서 출력형 분포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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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위계값을 가진다. 이 제약들은 서로 위치를 달리하며, 가변적인 위

계를 보인다.

반면, 어간말 모음 /i, o/인 경우 탈락 현상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충실성 제약 MAX-/i/, MAX-/o/ 는 다른 제약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위

계값을 가진다. 어미 /V/는 또한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 탈락되지 

않기 때문에 높은 위계값을 가진다. 그런데, 입력형이 어간말 모음 /e/인 경

우 /V/ 탈락이 수의적으로 발생한다. 비교적 높은 위계값을 가지는 충실성 

제약 MAX-/V/ 또한 더 높은 위계값을 가지는 충실성 제약 MAX-/e/를 만족

하기 위해 위배되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e-V/ 연쇄 유지를 막는 *eV는 

MAX-/V/와 상호작용하여 탈락형이 출력된다. 이 두 제약은 활음삽입을 막

는 DEP(ROOT)-e와도 상호작용하여, 활음삽입형이 수의적으로 출력된다. 이

에 따라, DEP(ROOT)-e의 위계도 어간말 모음 /i, o, u/인 경우 활음삽입을 

저지하는 제약보다 높게 위치한다.  

(89) 위계값

제약 제약값
MAX-/e/ 115.4
DEP(ROOT)-e 107.9
*eV 107.1
MAX-/V/ 105.5
MAX-/i/ 104.9
MAX-/o/ 104.6
MAX-1-/u/ 97.9
DEP(ROOT)-2-i 97.3
MAX-2-/u/ 97.2
DEP(ROOT)-u 97.1
*iV-2 97.0
*uV 96.9
DEP(ROOT)-o 96.7
*oV 96.5
DEP(ROOT)-1-i 96.4
*iV-1 96.2
*CG-1 95.8
*Cw-2 95.4
*Cy-2 94.4
ID(syllabic) 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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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4장의 실험 결과를 통계적 최적성 이론으로 분석하였다. 적형성 실

험 결과를 바탕으로 제약을 어간 종류별로 구분하고 실제적인 위계값을 구

하여, 각 어간 종류별로 발생하는 변이 현상을 종합적으로 형식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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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고는 한국어 모음충돌 회피의 제 양상의 문법성을 밝히고 이를 적절한 

변이 문법으로 형식화했다. 우선, 기존 연구의 기술과 분석의 문제점을 살

펴보았다. 다수의 기존 연구가 보고하는 발생 환경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

으며, 발생 빈도에 미치는 음운론적 요인에 대해서도 다른 견해를 보였다. 

그 결과 모음충돌 회피의 구체적인 양상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웠고,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가 발생 빈도에 영향을 미치더라도 이

를 음운론적 경향으로 포착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는 저자 개인의 직관

에 의존하여 개별 현상 발생 여부에 초점을 두었기 때문에 비롯되었다. 

기존 연구의 접근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변이 양상 전반에 대한 화자들

의 직관을 파악하고자 적형성 실험을 시도하였다. 어간말 모음의 종류 및 

어간 음절수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험 어휘를 선정하고 이를 발

생 가능한 변이형으로 구성하였다. 이 변이형에 대해 40명의 화자들이 적

형성 점수를 판단하였다.  

보고된 적형성 점수를 통해 활음삽입, 탈락, 축약 등의 음운 환경을 확정

하고, 어간말 모음 /i, o, u, e/인 경우 현상 간의 적형성이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그리고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 각 현상별로 드러나는 음운 

요인을 파악하였다. 활음화형에 대한 적형성은 단음절 어간 조건보다 2음

절 어간 조건에서 더 높으며, 2음절 어간 조건에서만 어간말 모음 /i, u/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한편, 활음삽입형과 모음충돌 유지형에 대한 적형성은 

단음절 어간말 모음 /i, o/인 경우 가장 높았으며 어간말 모음 /u/인 경우 

두 번째로 높으며 2음절 어간말 모음이 /i/인 경우 가장 낮았다. 어간 음절

수의 영향이 어간말 모음 /u/인 경우에는 활음화형에서만 나타나지만, 어간

말 모음 /i/인 경우에는 세 변이형 모두에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기존 

연구에서 주장한 활음화, 모음충돌 유지, 활음삽입 간 관계의 정당성을 살

폈다.

화자들이 모음충돌 환경에서 보이는 점진적인 직관은 통계적 최적성 이

론을 통해 분석되었다. 우선 다양한 실현형을 포착하기 위해, 모음 연쇄를 

회피하는 제약(*VV), 음절두음이 있을 때 활음화를 막는 제약(*CG),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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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의 변화를 막는 제약(IDENT(syllabic), DEP(ROOT), MAX-/V/)을 도입하

였다. 발생 요인에 따라 이 제약들을 세분화하였으며 제약들 간의 가변적

인 위계를 세워 변이 양상을 분석하였다. 이 분석에 점진적 학습 연산자

(Gradual Learning Algorithm)를 적용하여 구체적인 위계값(ranking value)을 

포함한 통계적 문법을 구현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모음충돌 회피 현상이 

제한되는 경우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경우를 산발적인 예외로 취급하지 않

고 종합적인 문법으로 포착하였다.

끝으로, 실험의 결과 해석 및 분석에서 주의할 점을 몇 가지 언급한다.  

우선, 실험 자료로 제시한 음성형은 변이형의 철자를 그대로 읽은 것으

로 자연스럽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활음삽입형, /u/-탈락형, /u/-축약형

은 음성학적으로 그 실현이 분석된 바 없다. 이와 같은 음운 현상에 대한 

발화와 이에 대한 음운론적 인식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적형성 점수에 대한 어간 음절수 영향이 실제 발화에서 더 두드러

질 가능성이 있다.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u/도 

어간 음절수가 더 길어지는 발화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 결과는 화자들이 모음 /i/와 /u/에 따라 어간 음절수의 영향을 다르

게 인지하고 있다는 정도로 해석되어야 한다.  

분석 측면에서는 각 변이 현상에 대한 적형성이 어간 종류별로 차이를 

보이는 근본적인 동기를 찾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있다. 우선, 어간말 모음

이 /i/인 경우, 모음충돌 유지형을 막는 제약(*VV)과 활음삽입을 막는 제약

(DEP(ROOT))을 어간 음절수별로 각각 나눈 근거가 부족하다. 기존 최적성 

이론에서는 음절 이상을 고려하는 제약으로 전체적인 운율 구조에 대한 제

약(MINWORD, BINARITY) 등의 제약 등이 도입된 적은 있지만, 본고에서 

제시한 어간 음절수를 제한하는 제약은 도입된 적이 없다. 이에 더하여 어

간말 모음이 /i/인 경우 왜 특별히 어간 음절수 제약이 각 변이형을 막는 

제약과 연합(conjoined)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동기가 분명하지 않다. 

둘째, 단음절 어간인 경우 어간말 모음 /o/의 발생 양상이 /u/보다 /i/의 

발생 양상과 더 유사하게 보이는 이유가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o/와 

/i/가 같은 자연 부류(natural class)를 이루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연

히 그 양상이 비슷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물론 /o-a/, /i-V/의 음운배열제

약(phonotactic constraint)보다 /u-V/의 음운배열제약이 더 제한적이기 때문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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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해석될 수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기에는 자료의 한계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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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실험 문장  

 

순서      가    나

1 동생과 다투워 꽃이 피여

2 안개가 끼여 꽃을 가꾸워

3 이불을 개어 짐을 두워

4 모이를 쫘 돼지를 가도

5 주위를 살피어 안개가 끼어

6 숙제를 미루워 눈을 보와

7 모이를 쪼아 사골을 가

8 선생님께 여쩌 이불을 개어

9 안개가 끼어 집을 부서

10 서로 키를 견조 돈을 꾸워

11 돼지를 가더 숙제를 미루워

12 적을 이기여 다리를 꽈

13 숙제를 미루어 죽을 쑤워 

14 밭을 일거 아기가 기어

15 활을 쏘와 물을 마시어

16 집을 부서 동생과 다퉈

17 다리를 꼬와 죽을 쏘

18 파도가 거세여 꽃을 가꺼

19 신문을 포개여 친구에게 주어

20 돈을 꼬 오줌을 누워

21 머리에 짐을 여 무게를 버티여

22 학교를 다녀 이불을 개

23 아기가 겨 학교를 다니여

24 동생과 다터 활을 쏴

25 친구에게 줘 모습을 감추어

26 죽을 쒀 신문을 포개여

27 꽃을 가꾸어 귤이 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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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골을 고아 신문을 포개어

29 이야기를 나누어 이불을 개여 

30 물을 마셔 선생님께 여쭈어

31 눈을 봐 돈을 꾸어

32 아기를 돌보와 활을 쏘아

33 귤이 시어 서로 키를 견주어

34 숫자를 세 모이를 쫘

35 돈을 꾸워 방이 벼

36 주위를 살펴 돈을 꿔

37 오줌을 눠 적을 이겨 

38 적을 이겨 친구에게 저

39 아기가 기여 모이를 쪼와

40 사골을 과 전국을 누비여

41 돼지를 가두어 죽을 써

42 적을 이기어 학교를 다니어

43 죽을 써 밭을 일구어

44 모이를 짜 꽃이 펴

45 돈을 꺼 밭을 일구워 

46 발목을 삐어 학교를 다녀

47 이야기를 나눠 모습을 감처

48 다리를 꼬아 선생님께 여쩌

49 선물을 드리여 숫자를 세여

50 임무를 띠여 아기를 돌보와

51 이불을 개여 친구에게 줘

52 시련을 견디어 동생과 다투워

53 무개를 버티여 숫자를 세

54 모습을 감춰 주위를 살피어

55 동생과 다퉈 꽃을 가꿔 

56 선생님께 여쭤 방을 꾸미어

57 활을 싸 파도가 거세어

58 눈을 보와 이야기를 나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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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주위를 살피여 선물을 드리여

60 오줌을 노 이야기를 나눠

61 숫자를 세여 친구에게 주워

62 활을 쏘아 슬픔을 느껴

63 방을 꾸미어 다리를 꼬와

64 창호지를 미여 숙제를 미러

65 선물을 드리어 꽃이 피어

66 임무를 띠어 슬픔을 느끼여

67 귤이 시여 돼지를 가두워

68 물을 마시여 동생과 다터

69 사골을 고와 시련을 견디여

70 숫자를 세어 안개가 껴

71 눈을 보아 창호지를 미어

72 꽃을 가꺼 오줌을 노

73 발목을 삐여 서로 키를 견줘

74 짐을 두어 머리에 짐을 이여

75 발목을 뼈 밭을 일궈

76 방이 벼 동생과 다투어

77 활을 쏴 시련을 견뎌

78 학교를 다니여 사골을 과

79 이불을 개 눈을 바

80 아기를 돌바 방이 비여

81 머리에 짐을 이어 다리를 까

82 사골을 가 임무를 띠어

83 죽을 쏘 오줌을 너

84 임무를 뗘 선생님께 여쭈워

85 아기를 돌봐 돈을 꺼

86 서로 키를 견저 신문을 포개

87 슬픔을 느끼여 시련을 견디어

88 서로 키를 견줘 전국을 누벼 

89 꽃을 가꿔 돼지를 가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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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꽃이 피어 다리를 꼬아

91 집을 부수어 짐을 두어

92 숙제를 미러 선물을 드리어

93 짐을 두워 꽃을 가꾸어

94 슬픔을 느껴 아기를 돌바 

95 방이 비어 머리에 짐을 여

96 친구에게 주워 선생님께 여쭤

97 짐을 둬 발목을 삐어

98 선생님께 여쭈어 방을 꾸미여

99 시련을 견디여 아기를 돌보아

100 서로 키를 견주어 이야기를 나너

101 신문을 포개어 활을 쏘와

102 이야기를 나너 창호지를 미여

103 창호지를 미어 집을 부수워

104 동생과 다투어 숙제를 미뤄

105 친구에게 조 주위를 살피여

106 창호지를 며 임무를 띠여

107 전국을 누비어 오줌을 눠 

108 방을 꾸미여 눈을 보아

109 친구에게 저 슬픔을 느끼어

110 밭을 일궈 모습을 감춰

111 오줌을 누어 귤이 시어

112 돼지를 가도 서로 키를 견조

113 짐을 도 무게를 버티어

114 돈을 꾸어 방이 비어

115 파도가 거세어 모이를 짜

116 아기를 돌보아 임무를 뗘

117 오줌을 너 짐을 더

118 선물을 드려 물을 마시여

119 돼지를 가두워 이야기를 나누어

120 밭을 일구어 오줌을 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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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방을 꾸며 안개가 끼여

122 무게를 버티어 귤이 셔

123 물을 마시어 적을 이기여

124 전국을 누벼 집을 부숴 

125 신문을 포개 사골을 고와

126 꽃이 펴 발목을 뼈

127 숙제를 미뤄 모이를 쪼아

128 슬픔을 느끼어 선물을 드려

129 학교를 다니어 짐을 도

130 다리를 까 모습을 감추워

131 시련을 견뎌 죽을 쒀

132 오줌을 누워 죽을 쑤어

133 다리를 꽈 적을 이기어

134 무게를 버텨 눈을 봐

135 꽃이 피여 서로  키를 견저

136 이야기를 나노 짐을 둬

137 전국을 누비여 발목을 삐여

138 돼지를 가둬 무게를 버텨

139 친구에게 주어 돼지를 가더

140 안개가 껴 집을 부수어

141 집을 부숴 방을 꾸며

142 머리에 짐을 이여 물을 마셔

143 선생님께 여쭈워 아기를 돌봐

144 꽃을 가꾸워 사골을 고아

145 돈을 꿔 파도가 거세

146 모습을 감처 돼지를 가둬

147 귤이 셔 창호지를 며

148 파도가 거세 돈을 꼬

149 집을 부수워 서로 키를 견주워

150 밭을 일구워 활을 싸

151 아기가 기어 아기가 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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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짐을 더 아기가 기여

153 이야기를 나누워 친구에게 조

154 죽을 쑤어 숙제를 미루어

155 모이를 쪼와 전국을 누비어

156 모습을 감추어 주위를 살펴

157 눈을 바 밭을 일거

158 죽을 쑤워 숫자를 세어

159 방이 비여 파도가 거세여

160 서로 키를 견주워 머리에 짐을 이어

161 모습을 감추워 이야기를 나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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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어휘별 평균

1. 어간말 모음이 /i, o, u/인 경우, 각 현상별 평균

현상 어간종류   단어 평균 

활음화 2-I 다니다 4.925

활음화 2-I 느끼다 4.875

활음화 2-I 마시다 4.85

활음화 2-I 살피다 4.825

활음화 2-U 가두다 4.775

활음화 2-U 미루다 4.775

활음화 1-I 시다 4.775

활음화 1-I 피다 4.775

활음화 2-I 견디다 4.75

활음화 1-O 보다 4.7

활음화 2-I 이기다 4.7

활음화 2-I 꾸미다 4.7

활음화 2-I 버티다 4.7

활음화 1-O 쏘다 4.675

활음화 1-U 꾸다 4.675

활음화 2-U 나누다 4.675

활음화 2-U 다투다 4.675

활음화 2-U 일구다 4.65

활음화 1-U 누다 4.625

활음화 2-U 가꾸다 4.625

활음화 2-I 드리다 4.6

활음화 2-I 누비다 4.6

활음화 2-U 감추다 4.575

활음화 1-I 끼다 4.575

활음화 1-I 삐다 4.575

활음화 2-U 부수다 4.525

활음화 2-U 견주다 4.45

활음화 1-U 두다 4.425

활음화 2-U 여쭈다 4.375

활음화 1-O 꼬다 4.35

활음화 1-U 주다 4.225

활음화 1-U 쑤다 4.125

활음화 1-O 고다 3.9

활음화 1-I 비다 3.775

활음화 1-I 띠다 3.75

활음화 1-O 쪼다 2.575

활음화 1-I 기다 2.575

활음화 1-I 이다 2.475

  현상  어간종류 단어   평균 

충돌유지  1-O  꼬다 4.35

충돌유지  1-I  삐다 4.325

충돌유지  1-I  비다 4.3

충돌유지  1-I  피다 4.3

충돌유지  1-I  기다 4.275

충돌유지  1-O  고다 4.225

충돌유지  1-I  시다 4.175

충돌유지  1-O  쪼다 4.125

충돌유지  1-O  쏘다 3.975

충돌유지  2-U  여쭈다 3.975

충돌유지  2-U  견주다 3.95

충돌유지  1-U  두다 3.9

충돌유지  1-U  주다 3.825

충돌유지  2-U  감추다 3.8

충돌유지  2-U  다투다 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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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돌유지  1-O  보다 3.75

충돌유지  1-U  누다 3.75

충돌유지  2-U  가꾸다 3.75

충돌유지  2-U  나누다 3.75

충돌유지  2-U  일구다 3.725

충돌유지  1-U  쑤다 3.6

충돌유지  2-U  가두다 3.575

충돌유지  2-U  미루다 3.525

충돌유지  2-I  누비다 3.475

충돌유지  2-I  버티다 3.375

충돌유지  2-U  부수다 3.35

충돌유지  2-I  살피다 3.35

충돌유지  2-I  꾸미다 3.225

충돌유지  2-I  느끼다 3.2

충돌유지  1-I  띠다 3.125

충돌유지  2-I  다니다 3.025

충돌유지  2-I  마시다 3

  현상 어간종류 단어    평균

활음삽입  1-I 기다 4.35

활음삽입  1-I 이다 4.275

활음삽입  1-O 고다 4.15

활음삽입  1-I 비다 4.05

활음삽입  1-I 삐다 4

활음삽입  1-O 쪼다 3.95

활음삽입  2-U 여쭈다 3.95

활음삽입  1-O 꼬다 3.925

활음삽입  1-U 꾸다 3.85

활음삽입  1-I 피다 3.85

활음삽입  2-U 가두다 3.75

활음삽입  2-U 나누다 3.675

활음삽입  1-I 시다 3.65

활음삽입  2-U 가꾸다 3.625

활음삽입  1-O 쏘다 3.6

활음삽입  2-U 견주다 3.6

활음삽입  2-U 감추다 3.6

활음삽입  1-I 끼다 3.575

활음삽입  1-O 보다 3.55

활음삽입  1-U 두다 3.55

활음삽입  1-I 띠다 3.55

활음삽입  1-U 쑤다 3.525

활음삽입  1-U 주다 3.45

활음삽입  2-U 일구다 3.425

활음삽입  2-U 다투다 3.425

활음삽입  1-U 누다 3.4

활음삽입  2-U 부수다 3.325

활음삽입  2-I 누비다 3.275

활음삽입  2-I 버티다 3.275

활음삽입  2-I 견디다 3.15

활음삽입  2-U 미루다 3.125

활음삽입  2-I 느끼다 2.975

활음삽입  2-I 마시다 2.975

활음삽입  2-I 다니다 2.925

활음삽입  2-I 살피다 2.925

활음삽입  2-I 이기다 2.85

활음삽입  2-I 꾸미다 2.825

활음삽입  2-I 드리다 2.425

현상  어간종류  단어 평균 

탈락 1-O 보다 3.97

탈락 2-U 나누다 3.95

탈락 2-U 부수다 3.9

탈락 2-U 다투다 3.725

탈락 2-U 감추다 3.7

탈락 1-U 쑤다 3.475

탈락 2-U 가꾸다 3.375

탈락 2-U 가두다 3.3

탈락 1-U 누다 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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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2-U 일구다 3.2

탈락 2-U 여쭈다 3.125

탈락 2-U 견주다 3.075

탈락 2-U 미루다 3.075

탈락 1-O 쏘다 2.9

탈락 1-U 꾸다 2.725

탈락 1-O 고다 2.525

탈락 1-U 두다 2.375

탈락 1-O 쪼다 2.35

탈락 1-O 꼬다 2.05

2. 어간말 모음이 e인 경우, 각 어휘별 평균

현상   어간종류  단어 평균

탈락  2-E 포개다 4.575

탈락  1-E 개다 4.525

탈락  1-E 세다 4.425

탈락  2-E 거세다 4.375

충돌유지 1-E 세다 3.8

충돌유지 1-E 개다 3.6

충돌유지 2-E 포개다 3.55

충돌유지 2-E 거세다 3.425

삽입  1-E 세다 3.075

삽입  2-E 포개다 3.05

삽입  1-E 개다 3

삽입  2-E 거세다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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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variation in vowel hiatus resolution

Park, Nayoung

Department of Linguistic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describe variable patterns of vowel hiatus 

avoidance in Korean verb inflections and to formalize this description in terms 

of the internalized grammar of the Korean speakers. To achieve this goal, 

well-formedness judgement test was conducted. 

In Korean, vowel hiatus resolution is observed as a productive pattern in 

case of conjugation where suffix-initial vowels /V, a/ follow a stem-final 

vowel. Specifically, when stem-final vowel is /e/, the processes of suffix-initial 

vowel /V/ deletion (e.g. t'e-V → t'e), glide insertion (e.g. t'e-V → t'e.yV), and 

retention (e.g. t'e-V → t'e.V) take place. When stem-final vowels are /i, o, u/, 

they are subject to the following three phonological processes: glide formation 

(phi-V → phyV), glide insertion (phi-V → phi.yV) and retention (phi-V → phiV). 

In addition, when the stem-final vowel is /u/, it may be deleted (e.g. katu-V 

→ ka.tV) or be coalesced with the following suffixal vowel (e.g. tu-V → to).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describing the environments in 

which vowel hiatus resolution occurs and its frequency according to the 

stem-final vowels and the number of syllables of the stem. However,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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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s rely on the author's intuition, sometimes showing disagreement.  

Thus, it is difficult to correctly capture the speakers' intuition involved in the 

variable vowel hiatus resolutions. Therefore, to obtain quantitative and reliable 

judgement data, we conducted a well-formedness judgement task on a large 

number of subjects. In the experiment, Korean speakers were asked to rate the  

well-formedness of various potential output forms of inflected verb stems 

ending in /i, o, u, e/ with one or two syllables. 

Different patterns show different degrees of well-formedness. The determining 

factors are the type of process, the type of stem-final vowels and the number 

of syllables. In the case of stem-final vowel /e/, an order of preference among 

the processes is suffix-initial vowel /V/ deletion (e.g. t'e-V → t'e) > retention 

(e.g. t'e-V → t'e.V) > glide insertion (e.g. t'e-V → t'e.yV). With stem-final 

vowel /i, o, u/, glide formation is most preferred, followed by retention and 

glide insertion. In the case of stem-final vowel /i/, the factor of syllable 

numbers had an influence on the frequency of glide insertion and retention. 

Also, glide formation in the case of stem-final /i, u/ was influenced by the 

syllable numbers; stem-final vowel /i/ was more affected than stem-final vowel 

/u/. Moreover, this work confirms the correlation between three processes. The 

well-formedness of the retention and insertion shows negative correlation with 

that of the glide formation. Also, this experiment suggests a possible deletion 

of stem-final vowel-/u/, as well as lexical exceptions with respect to 

/u/-coalescence and the restriction of glide 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Stochastic Optimality Theory, I model the Korean 

speakers' gradual intuition for variable vowel hiatus processes. Each constraint, 

which prohibits glide formation, glide insertion, /u/-deletion, and retention, is 

introduced to identify a variety of patterns. The constraints are subdivided 

depending on the quality of the relevant vowel and the number of syllables of 

the relevant stem. Their ranking values, i.e. constraint power, were determined 

by Praats' implementation of Gradual Learning Algorithm. The resulting 

grammar can correctly capture the Korean speakers' gradual intuition about 

various potential output forms involved in vowel hiatus re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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